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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출만감사에배 지상 중계0

기록의 감화력

방 지 일  목 사 (본 선 교 회 고 문 )

“ 내 마융에서 종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온 것율 말하리니 내 혀는 밀 

객의 봇과 갑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률 입술에 머공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도다. 농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 

화와 위엄율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우ᅵ하여 위엄있게 타고 승전 

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올 가르치리이다.”

(시？! 45:1-4)

사람은 날개도 없다는 이 짧은 인생을 거쳐 가 

면서 남기고 가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남기는 

그 자추1가 같지 않고, 또 남기는 분량이 적고 많 

은 차이 훅은 그 가치의 많고 적음의 분간이 있 

을 수 있겠으나 아무른 무언가 남기게 되는 것입 

니다.

때론 그 남긴 것이 현실에 있어서는 가치가 없 

어 보이나 후대에 그 엄청난 가치로 역사에 큰 

각광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 리 는 「중국선교핸드북」을 발간하게 되 

어 축하예배를 드리면서 본선교회의 과거를 한번 

회상하고 앞으로의 큰 발전울 기하려는 의도도 

있으려니와 한편 이 책의 발간은 주님이 분부하 

신 복음사역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 그 

대로 이 「핸드북」은 손 안에 늘 간단히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는 책으로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 정중한 감사를 드 

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더욱 유효적

절히 사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이 우리 모 

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다른 남김보다 기록의 남김은 현실적으로 닐리 

이용도 되려니와 공간의 장애 없이 시간적으로 

후대에까지 큰 참고로 보다 나은 선교활동을 전 

개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며 또 그 값어 

치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를 발간하기 위한 손길 

에게 치하도 드리거니와 이런 성의와 지혜를 주 

신 하나님께 마땅히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 

입니다. 이 기록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선교 

의 고상한 뜻을 지닌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큰 

힘과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로 자축하고픈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수고한 손길들 위에 하나 

님의 위로와 축북이 임하시길 기원하면서 이 책 

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경배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에 나타난 

것을 볼 때 필객의 붓이 무엇을 기록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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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김보다 기록의 남김은 현실 

적으로 닐리 이용도 되려니와 공간의 

장애 없이 시간적으로 후대에까지 큰 

참고로 보다 나은 선교활동을 전개하 

는 데 큰 힘이 되리가 생각하며 또 그 

값이치가 크다 하겠습니다 . 이를 발간 

하기 위한 손길에게 치하도 드리거니 

와 이런 성의오ᅡ 지헤를 주신 하나님께

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혀는 말로, 필객의 

붓은 글로 그 하는 일이 왕에 대해 말하는 것입 

니다. 지은 글이나 말이 왕에 대한 것입니다. 왕 

은 항상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다고 축복을 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무장하고 칼을 

허리에 찼습니다. 이는 적을 방비하여 주심이며, 

이러므로 위엄 가운데서 진리와 공의로 치리하시 

니 온 백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에게는 숭리로 안으로는 안전하게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찬양하는 입술로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써내는 모든 

글도 이 범주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승천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사명을 맡기셨고 이를 감 

당하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 

종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역에 

쓰임받음이며 외람되게도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

마땅히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 

니 다.

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지극히 영광스 

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록을 남기는 업적이 우리 중에 

부단히 계속되어 이왕이면 문화재적 가치로도 넓 

게 공헌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얼마나 더욱 감사 

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축하예배가 앞으 

로 더 큰 역사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서 실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오늘의 

이 기쁨을 우리 다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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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 教 ■ ■ 言  I

소련사태와 중국선교

얼마 전 소련에서 보수 반동세력의 쿠데타가 

일어나 혼미를 거듭하던 며칠 동안 그야말로 

세계의 이목이 모스크바로 쏠렸던 기억이 아직 

도 생생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30억 불의 대소원조 실시 

여부와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영향 둥으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사태추이를 지켜본 바 

있다.

특히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의 관심율 끄는 

것은 소련사태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웅이었다. 

중국은 소련의 쿠데타 발발소식에 접하면서 전 

에 없이 신속하게 사실보도에 임했으나 며칠 

후 쿠데타 실패의 분위기가 짙어지자 일제히 

목소리를 죽였다가 쿠데타가 실패로 ■昼나자 뒤 

늦게 ‘소련의 장래는 전적으로 소련인민들이
이 요 한  간 사 ( 본선교회 총 무 )

결정할 일’ 이라는 짧막한 논평을 끝으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쿠데타 실패에 뒤이어 내몽고 

자치구와 영하 회족 자치구 및 서장(티벳트) 

자치구에 내려진 계엄령과 북경 일원에 내려진 

준전시 체제령 각급 단위의 정치학습 강화조치 

둥에 비추어 볼 때 소련의 쿠데타 실패에 따른 

북경 당국의 낭패감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 

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결국 선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일련의 반응들 

을 종합해 본다면 몇 가지 분명한 사실들을 발

—  4 —



견하게 된다. 우선 현중국정부의 유화적 종교 

I 정책도 '통일 전선' 원리에 입각한 전술적 책 

략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선교 정책 수립 

이 나 시 행과정 에 있어 서 ■뱀 ■과 같이 지 혜토와 

야 할 것이다.

그링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중극선 

교의 문이 열린다는 말인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막연하게 그리 

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갈아 

안타깝다. 율질은 언제라도 모S 이 가 

능하나 일끈은 단기간에 만돌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교회가 S 더 

긴 안목을 갖고 중국선교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근래에 들어와서 중국의 삼자회에서는 김 

선도 목사님을 위시한 교계 지도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유명 부훙사들까지 다수 초청하여 양국 

교회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등 유화 공 

세를 적극화하고 있는 바, 어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전체 중국교회를 돕는 것이 될 것 

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물론 삼자회가 중국정부의 어용종교단체 

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삼자회에 반 

대하는 교회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행동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소련사회와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결론은 중국도 탈공산주의 세계적 조류에 예외 

가 아니며 미구에 소련과 같은 개방의 길로 들 

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곧 

중국정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현재 동구와 소 

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교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고 볼 수 있 

다.

그 시기에 대해서 일반학자들은 등소평 둥 

혁명 1세대의 죽음과 함께 탈공산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가 늦어도 21C를 시작하면서 소련과 

같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렇다면 향早 10년 이내에 중국선교의 문이 열 

린다는 말인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막연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물질은 언제라도 모금이 가능 

하나 일문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 

다. 이 점에서 교회가 좀더 긴 안목을 갖고 중 

국선교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최근의 소련사태가 중국복음화를 

끔꾸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선교적 의미에 대하 

여 몇 가지 점을 살피보았다. 만약 우리가 이 

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교회의 필요에 초 

점을 맞추어 준비해 나간다면 많은 열매를 맺 

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  5—



0 중국선교 는단 0

중국선교의 적신호와 기본인식

왕 쓰 웨  전 도 사(중국북음선교회 출 판국장)

들이가는 말
한국교회의 본격적 중국선교는 ’88올림픽 이후 

부터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90년의 북경아시안게 
임으로 가시화되었다.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내옹 

은 현재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행해질 수 있 

는 모든 가능한 선교적 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욕과 열의로 진행되어 왔다. 여태까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양태는 방 송 선 교 •성 서 배 달

• 교포선교 등 10여 종으로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소정의 성과도 거두었다 
(이에 대해 졸 고 ,〈중국선교에 대한 반성과 방법 

의 전환〉, 《중국과교회》, 제20호 , 1991. 7-8월 

호 참 조). 비록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는 방법의 

포괄성과 선교적 열의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될 수 있지만 최근 중국 당국에서 표명한 여러 

반응과 입장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가 

그 방법과 참여방식에 있어 실로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고 긴급한 재검토가 요청됨을 알 수 

가 있다.

발간불이 켜진 한국의 중국선교
우선 작년 연말에 중국 당국 고위충에게까지 

유포된 <해외종교세력의 침투를 경계하자〉 ( 《중 

국과 교 회 》 제20호 참조) 라는 내부문서에서 우 

리는 중국당국이 한국에서 전개한 방송선교와 교 
포선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 또 이런 선교 활동들이 중국의 주편침해라 
하여 불쾌감율 노골적으로 표명하였다.

또 지난 여름에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가 위급 

한 상태에 처했다는 신호를 잘 말해주는 일이 있 

었다. 즉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정부에게 
중국선교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 • 여행하는 일 

윤 자제토록 요청해 온 것이다. 그 후 관계당국 

인 문화부는 각 교단과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런 중국측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선교활동의 자 

제를 당부하였다. 중국당국은 최근 선교하러 온 

한국인들이 중국의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비방하 

고 무분별한 여러 행동들을 자행하는 데 대한 입 

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상의 두 사건에서 우리는 한국의 중국선교가 

적신호적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과 이제 ‘ 정 

지 ’ 하여 정비 • 점검을 해야 할 시점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적 시각혼란
이런 ‘ 외부적인 적신호의 알림 ’ 에서 중국선교 

의 문제를 찾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중 

국선교 관심자들 내부에도 시각상의 혼란이 있 

다 . 최근 중국을 자유로이. 빈번하게 왕래하게 
됨에 따라 여러 교회인사가 여러 경로로 중국을 

다녀온 후 •선교여행보고’ 라는 명칭으로 여러 매 

체를 통해 그 見聞을 소개했는데, 여기서 나타난 

■혼 란 ’ 과 ‘시 각차이’ 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비전문가의 전문가적 발언이 가 

져다 준 문제이다.

예를 들면 c>0 ᄋ 목사께서 짧은 10일 동안 삼 

자교회, 신학교. 삼자측 인사만 방문하고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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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중 국 을  방문한 자 중에 중국에 지하교회 
가 있다고 말하는데 현 재 지하교회는 S L M i . M  

았다. 소위 가정교회라그 하는 것이 xlihasLs 

오해된 듯하다...” 라고 하였다. 물론 ‘ 지하교 

회 '라 는  명칭사용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ᄋ
0 0  목사의 이런 말씀은 삼자회 소속의 약 2만 

의 집회처만이 가정교회이며, 그 밖에 삼자회에 

소속되지 않거나 않으려는 전국각지의 가정교회 

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거나, 알고서도 무시해버 

리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또 "헌재 지하 

교회는 없음을 보았다’’ 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사 

람이 말해왔던 지하교회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여기서 ᄋᄋᄋ 목사는 개인의 경험을 매우 강조 

하였는데 우스운 일은 그의 여행 행적이 단지 삼 
자신학교와 삼자교회에 국한된 상횡•에서 “ 지하교 

회는 없음을 보았다” 라 했으니 말에 어폐가 있음 

을 쉽게 알 수 있다.

ᄋᄋᄋ 목사의 발언은 그가 한국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는 데에 그 의미와 중요성 

이 있는 것이다. 또 그의 발언은 중국선교에 적 

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여기서 말대두고 싶 

은 것은 소위 •중국선교여행 보 고’ 라는 제목 아 

래 행해지는 강연, 글이 너무 쉽게 중국교회의 

전모를 말하고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장님 

이 코끼리 만지기 식의 매우 경솔한 행등이며 자 
기과시적 교만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는 바로 이상과 같은 외부 

적 적신호와 내부적 시각혼란으로 주춤하고 있는 
상티!이며 다른 방향의 활로가 필요한 시점에 있 

다.

§ 국선교에 있이 기본태도와 인식
한국교회가 중국선교하는 데는 몇 가지 기본적 

인 태도와 인식이 요청된다. 첫째 중국선교는 유 

행과 시류를 따라가는 일시적 선교행위가 아니라 

지상의 명령 수행으로서의 항구적 지속사업이다. 

이런 모습은 각 교회와 개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떤 교회는 “ 중국선교가 어렵기에 필 
리민 선교로 돌리자”, 또는 "중국선교보다 현재 

개혁 • 개방이 활발한 소련에 대해 선J 하자” 라 
고 외치고 있다. 심지어 "옆에 있는 교회도 선교 

하는데 우리교회도 선교해야지 다들 선교하는데 

우리도 교를 안할 수 있나•’ 라는 말이 거침없 

이 나오고 있다. 또 어느 중국선교에 소명받았다 

는 이가 ■‘중국선교는 어려운 중국어를 배워야 하 
고 또 선교적 여건도 좋지 않아 최근 아르벤티나 

선교로 돌렸다” 고 하여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 

었다.

둘째, 중국선교를 단시일내로 이루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겠다. 선교에서 “빨리, ■발리” 라는 

말은 맙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 하는데 중국 

선교는 더욱더 “빨리, 빨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이다. 단기선교도 중요하나 중국에 있어 가 
장 효율적인 선교는 장기선교이다.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 한다.

셋째, 중국선교를 하는 데 있어 중국교회를 인 

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교회를 

인식하는 데 있어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현상만 보고 본질을 파악하고 인식하려는 

‘현 상주의'에 빠져들지 말자.

2.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여 경험 밖의 것에 대 
해 도외시하려는 •주관적 경험주의 ’ 의 오 

류를 범하지 말자.

3. 중국의 소식과 정보는 시간성이 있어 S  

임없이 변화된 이해가 요청되기에 •주지주 

의 ’(主知主義)적 독단에 치우쳐서는 안된 

다.

4. 중국의 지역적 - 인종적 포괄성을 잘 이해하 

여 ‘침소봉대’(針 小 棒 ᄎ)가 되기 쉬운 •개 

연주의 '(槪 然 主 義 )에 현흑되서는 안된다.

또 세부적으로 중국교회에 대한 인식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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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혼동되어서는 안되며 정확성을 기해야

할 점이 있다.

1. 삼자회의 시작과 결성은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그 정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중국의 1920년대 본색화운동(本色化運 

動. 즉 토착화운동)의 자립운동과 유기적 • 

언사적 유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 . 그러나 삼자회측은 이 점에서 여러 관 

계를 호도시키고 있다.

2. 삼자회의 중심과제는 사회주의 신중국 건설 

에 기독교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있지 복 

음 전 도 • 제자양성을 통한 하나님나라의 건 

설확장에 있지 않다.

3. 삼자회의 정책인 삼자정책은 •철저한 배타 

성’. 삼정정책은 ‘ 철저한 독자성^  삼호정 

책은 ■철저한 주진성’ 을 의미, 지향하고 있 

4 을 인식해야 한다.

4. 삼자회와 삼자교회와의 관계맺음에 있어 삼 

자교회는 철저하게 ■우호평등적 교류 ’ 를 견 

지하고 있다는 점율 알아야한다.

5. 가정교회라 할 때 우리는 삼자회에 소속된 

집회처(Meeting Point)와 소속되지 않고. 

소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가정교회가 있옴을 

구별하여야 한다. 삼자회에 소 속껸(등록된) 

집회처는 약 2만 개가 있으며 그 밖의 가정 

교회는 통계하기 어려울 만큼 그 수가 많 

다 .

6. ‘지하교회’ 명칭문제에 있어 과거 문화 대 

혁명시기에 교회가 지하로 숨어들었기에 

■지하교회’ 라 칭해졌다. 그러나 개혁 . 개방 

이 래 이 런 ■지 하교회 ’ 가 반양성 ( 半陽性 ) 으 
로 드러났으며 또는 여전히 음성으로 존재 

하고 있다. 그 중에는 삼자회에 등록하고 

있는 교회와 등록을 하지 은 교회로 분류 

할 수가 있다. 현재의 문제는 바로 삼자측 

에서 •지하’ 라는 말을 싶이하고 존재를 부 

정할 뿐만 아니라 또 이를 '정치적 의미•가

담겨져있는 존재로 규정하기에 소위 •지하 
교 회 ’ 명칭의 사용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 

다. 필자는 ■지하교회 '의 이름을 •가정교 
회 ’ 라 하여 사용하기를 권장하지만 사용시 

사용자가 반드시 삼자소속의 집회처와 구별 

해야 한다.

7. 가정교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우리는 지역 

성 • 인종성 • 시간성 • 정치성을 고려해 이해 
해야하며 접촉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성과 

자제를 기해야한다.

口
현재 한국의 중국선교는 여러 외부적. 내부적 

요인으로 발걸음이 더디어 있는 상황이며, 이는 

선교를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또 이런 어려움과 문제는 진실되게 중국선교를 
하는 자가 누구인가도 밝허지는 기회라 말할 수 

있다.

중국선교는 실제적이여야 하며 또 한결같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반드시 보게 

하시고 또 입어서라 하시며 가라고 하신다. (렘 

1-2장 ). 중국선교률 하는 데 우리는 바로 보아아 
하며. 잘 보아야 한다. 잘못 볼 때 문제가 생긴 

다 . 그리고 일어서야 한다. 일어선다는 것은 준 

비되었음을 전제로 하며 준비된 자만이 일어설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가는 것이다. 누가 지 

금 갈 수 있는가? 사실 중국은 많은 사람을 부르 
고 있고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고 있다. 잘 

보고 잘 일어선 자만이 잘 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중국선교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 여러 시 

행착오와 좌절을 통해 걸음마 단계에서 자유도보 

( 自由徒步)의 단계로 갈 수 있다. 일 련의 적색신 

호와 문제점들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를 더 성숙 
한 단계로 이를어가리라 믿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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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일 목사님과 함께

방지일 목 사 y 든 본선고호ᅵ의 고묻으로 

서 81서！의 고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3  

은이 못지 압■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게신 

고기! 윈로 목사님이다 입칙이 중국 청도 

에서 다년 간 선고사역에  봉역하였으며 

총회산하 선고早에서 선 :a_부사역을 십수 

y  -y 관여하시는  등 해오|선고 특히 중국 

대륙선고에서 뻐농을 4=- 없는 붕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본선고회를 비롯하여 여 

러 선교단체의 선고■사역에 압은 도웅을 

주시고 <y다

본선고회 기자는 g월 어느 납 이른 시 

각어1 목 사 y 으| 우ᅵ한 시간을 약속받아 자 

택인 여의도 진■주■아：마트를 빙■문하•게 도| <y

기자: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저희가 목사

님을 찾아 된 것은 신문이 보도했듯이 한국교회 

의 중국선교에 대해 중국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여 한국정부가 한국교회에 선교에 대한 자제요 

청 공문을 발송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방목사: 예.., 사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입 

장은 아니나 한국교회가 중국선교를 지나치게 들 

뜬 상태에서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정말 실

제적 사역, Practical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중 

국정부는 사실상 선교활동을 싫어하나, 그들의 

현실적 이해가 깔려 개방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 

이므로 선교활동을 마지 못해 묵인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물론 앞으로 중국이 더욱 개방되리라 

고 믿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좀더 세심한 주의 

를 요합니다. 중국내에는 수십 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동북부에 위치한 우리 조선족은 인구 200 

만밖에는 안되나 고유한 문 자. 높은 문화를 지닌 

우수한 소수민족입니다. 이들 소수민족은 한족보 

다는 비교적 종교생활이 자유롭다고 봅니다. 그 

러나 우리 조선족 교포에게 선교한다 해도 만만 

히 볼 수 없는 것은 그 중에 골수 공산주의자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더 어려울 수 

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내가 

듣고 보는 바로는 한국교회 가 중국선교를 한다고 

무작정 떠벌리고 다니면서 실속없이 돈을 뿌리지 

나 않나 염려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중국현지에 

서 는 「중국선교」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중국 

선교합네 하고 관광여행식으로 둘러본 두1 중국선 

교를 다녀왔다고 하며 돈을 낭비한다든가. 중국 

교포가 교회를 세운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 

면 손십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귀한 헌금을 낭비 

한다면 하나님께 죄송한 일입니다. 목회자나 교 

인 다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몇 

사람 중국선교를 하는 분들의 방문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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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 이제 이런 점에 대해 

무언가 차차 깨닫는 듯해서 마음이 놓입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중국정부는 특히 아시안게 

임 이래로 한국교회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 

는 둣합니다. 특히 동유럽 공산주의의 몰락을 눈 

으로 보면서 교회에 대해 경계의 눈초리를 게을 

리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 

포선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방목사: 현재 중국내 조선족 교회 특히 지하교 

회에는 교역자가 없다시피 한 실정이므로 여기 

나와서 그들이 훈련받고 톨아가 설교자로서 인도

할 분들이 생긴다면 퐇은 일이며. 현단게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내가 중국에서 가까운 사이판 

에 갔을 때 역설했던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 

다. 그 곳에는 수천의 중국대륙 처녀들이 3년 

계약으로 와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을 

다시 전도자로 중국에 파송해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너무 미는 것이 아닌가 생각 

했어요 이제 막 믿고 난 처녀들에게 돌아가서 만 

사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해서 세례도 받 

고 하나님께 작정도 하고 해서 귀국해서 보면 그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곳 현실은 우리가 생각 

하는 그런 곳이 아닌데... 이렇게 될 때 저들은 

심한 갈등율 겪게 되고 하나님께 죄짓는 둣한 심 

정으로 이중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어 새 삶을 살게 

된 데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은밀히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라고 격려 

할 수 있어야지,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교포선교도 교훈삼았으면 합 

니다. 하여든 이곳저곳에서 물질도 아낌없이 투 

자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반갑

고 기쁄 수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투자예요.

기자: 우리가 중국선교를 생각할 때 어떤 자세 

로 임해야 할까요? 교포선교까지를 포함해서 말 

씀해 주시죠.

방목사: 먼저 방한중국교포선교를 할 때 그들 

은 대개 돈 버는 데 정신이 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그들 중에 택해 가정교회의 일문으로 키 

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들을 

과도히 대접하고 해서 의존성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인들에 대한 선교를 생 

각해 볼 때 오늘과 같이 대비가 없다면 앞으로 

큰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나도 살아 보아서 알 

지만 중국인처럼 자부심이 높은 민족도 없다고 

봐요. 미국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또는 영국인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식으로 고자세로, 나누어 

준다는 식으로 또는 미개인을 개화시킨다는 자세 

로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중국인은 높은 문 

화를 지닌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대단한데 우리 

가 개척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늘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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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겸허한 마음으로 나를 내세우려는 생각 

이 없어져야 합니다. 또 그들의 민족성을 연구하 

면서 준비해야 하며 오지의 소수 민족 연구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중국내의 삼자 

교회와 지하교회 양편을 공평하게 생각해야 합니 

다. 내가 알기는 현재 양교회의 갈등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교회는 삼자교회를 가짜 

라고 얕보고 불신하며 삼자교회는 지하교회를 독 

선주의 라고 몰아붙입니다. 현재의 삼자교회의 교 

인들이 라고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 

으며 긴 안목으로 보면 이들 양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편으로만 치우쳐 상대한 

다면 갈등만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폴이 될 것입 

니다. 끝으로 우리는 항상 중국내의 정치적 변동 

을 염두에 두고 생각없는 선교를 할 것이 아니요 

준비하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기자: 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말 

씀해 주십시오.

방목사: 중국인들의 문화나 역사. 사회 및 그 

들의 민족성을 잘 알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 

겠습니다. 중국인은 공자의 형식에 길들여진 민 

족이라 형식이 많아서 그들이 대답하는 '好 ’ 가 

다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 중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 점 

을 그다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겉보기식 

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온 분들이 너 

무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둣해요.

기자: 중국선교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좋 

은 방안이 있겠습니까?

방목사: 지금 현시점에서는 직접 가서 선교한 

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심지어 등소평 

이 말하기를 중국에 몰래 들어와 선교활등하는 

자들이 150명이나 되는데 발각되는 즉시 추방하 

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정보망이 얽혀 있으니 그 

정도를 짐작할ᅵ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어나 역사, 문화를 익히는 둥 기본적인 준비 

를 해 나가면서 차츰 어느 지역에 누구를 파송하 

겠는가가 구체화되 어 갈 '것  인데 지 금으로서는 찬 

송, 설교카세트나 방송매체를 통한 선교와 또 일 

반성도의 자연스러운 진출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입니다.

기자: 좀 화제를 바꾸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목사님은 어떻게 중국선교를 하시게 되셨나요?

방목사: 나의 아버님도 목사셨지요 일제 때 총 

회 ^ 세 국  청도로 파송되어 가실 때 함께 가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는 중국에 반일, 항일 기 

운이 높아서 일본의 속국인으로서 선교하기란 대 

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개척했던 교회가 36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고 건물만 남았을 

겁니다. 그때의 교회 분위기가 아마 지금의 지하 

교회와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목사님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 

재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려는 한국교회 

나 선교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방목사: 중국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높은 문화수준을 역사로 간직한 대국입니다. 다 

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선 

교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의 공자보다도 더 두터운 예절을 갖추어 검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늘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세는 상대가 

어느 면에서나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언제나 그 장점을 배우겠다는 태도로 복음을 경 

손히 전한다면 성공할 것이나. 물질적으로 우리 

가 준다, 위에서 주니 받아들이라는 식의 수둥적 

예속적 신앙을 전파하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하 

는 일이야말로 선교의 대원칙입니다.

기자: 중국의 완전개방은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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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지 요?

방목사: 멀지 않은 장래일 것입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내가 호주에 ■ 갔율 때 2만 명의 반정 

부 중국인학생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 해외 여러 곳에도 나가 있율 겁니다. 그들 

이 중국을 비난하고 나서고 중국 국내적으로는 

말은 안해도 기회를 노리는 더 만은 세력도 있 

을 것입니다. 지금 등소평이 자기가 밀어낸 모택 

동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강경노선으로 회귀한다 

고는 하나 오래지 않아 국내외적 여건으로 열리 

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기자: 요즘 한국의 선교회들을 어떻게 보십니 

까?

방목사: 요즘 선교붐을 타고 선교회가 난립되 

는 것 같아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선교한다 

니 좋기야 좋 지만. 17년 간 총회선교부에서 일해 

본 나로서는 많은 선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고 계속 卒원하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왠지 선교욕만 앞세우는 게 아닌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기야 좋게 보면 요즘과 같은 선교회 

난립 현상은 과도기적인 일이니 차차 정비가 되 

겠죠.

기자: 말씀 나오신 김에 중국어문선교회에 하 

시고 싶은 당부가 있으시다면 • • . .

방목사: 내가 보니 회지의 내용이 알찬 것 같 

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연구 방면에 힘쓰고, 부 

끄러움 없는 내실 선교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 

다. 한국사람 전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너 

무 이상적이 며 고답적입 니 다. 좀더 현실 적으로 

접근하고 검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 회원들도 동일한 책임을 질 줄 알아 

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부에 있을 때 인 

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한 어떤 교회가 있었는 

데 3년 동안 6만 불을 투자해서 겨우 세례교인 

셋을 얻었답니다. 그래 후원자들이 말하기를 그

돈 가지면 한국에서 개척교회 몇십 개는 세우겠 

다고 실망하며 후원을 그만두려 하기에 내가 말 

하기를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 

셨는데 세 천하를 얻었구만 월 아까와하는가? 했 

습니 다. 이런 물량적 계산 방법을 버리고 복음에 

빚진 자가 빚 갚는 심정으로 꾸준히 후원해야 합 

니 다. 중국어문선교회가 기왕에 어려운 일을 시 

작했으니 회원들은 믿고 기도하며 꾸준히 회비로 

우원을 계속해야 열매를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 당장에 따먹겠다는 식으로 

는 무슨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저기 다른 선교회에 기웃거리지 마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견을 버리고 먼 장래를 

바라보라고 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S 으로 목사님의 가족과 근황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목사: 여섯 아이 중 둘은 나보다 앞세우고 

미국에 둘 보내고 둘은 국내에 있는데, 현재 조 

카 딸 하나가 내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79년 은퇴한 후 11년 등안 쭉 책을 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 성경강해가 다 완 

성되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나올 책 원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매주일마다는 설교요청이 

거의 S 이지 않고 있어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외국순방도 다녀오지요.

기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의 건강에 

는 지장이 없으신지요?

방목사: 다리관절염으로 약을 먹고는 있으나 

그만하면 좋은 편이라 할 수 있겠죠.

기자: 목사님 이처럼 바쁜 름을 내주시고 오맨 

시간 취재에 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 

하십시오.

방목사: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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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문화배경과 선교

송 창기 교 수 (국 민 대  중 문 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짧은 33 

년의 생이! 동안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주로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마음 

속에 능부가 밭에 파종하듯 씨로 뿌리시고 뿌리 

를 내려 하나님 성품을 담은 싹이 나고 자라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다. 

밭에 떨어진 씨가 썩어질 씨여서는 결실할 수 없 

을 것이요 밭 또한 잘 일구어진 옥토가 아니고는 

싹을 낼 수 없음은 물론이다. 현명한 눙부는 이 

듬해 파종할 종자를 소중하게 가려서 보관하다 

뿌리는 것이요 밭은 갈고 다지고 거름하여 기름 

진 전답으로 가물 것이다. 또한 파종 후에는 끊 

임 없이 돌보고 가꾸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으 

로 생활을 즐김 또한 당연한 보상인 것이다. 예 

수님께서 이러한 농사법을 들어 농경사회의 사람 
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성경 곳곳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곧 누가복음 8장에서 

“ 각 둥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 

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 

으므로 말 !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뉵 8:4〜8>.” 하시고 씨뿌리는 방법

과 밭의 조건을 길.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으 

로 구분하여 결과가 어떠함을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나 섞운 비유인 둣하나 그 속에 담 

긴 깊은 뜻을 바로 알지 못할 것을 걱정하시고 
곧 이어서 “ 이 비유는 이 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밀씀이요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 

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 

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가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 

(財利)와 일락(逸樂)에 기운이 막허 온전히 결실 

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하는 자니 라(늑8:11〜 15). "하시며 구체적으로 믿 

음 단계의 예를 들어 깨우치셨다. 서성거리는 길 

가의 초보단계 믿음에서 속마음에 믿음을 작정 

못하고 건성으로 말씀을 듣고 현실적인 생각(곧 

마위의 생각)에 진 경우와 다음 단계는 바위처럼 

굳게 믿겠다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으나 성 

경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아 믿음의 뿌리가 생기 

지 못했기에 시험, 유훅을 받아 하나님 진리에 

배반하게 되는 경우이며 한걸음 더 나아간 가시 

떨기 단계로서 말씀을 듣고 현실 속에 실천하는 

생활 중에 이생의 재물욕, 환락. 온갖 근심, 걱 

정 속에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경우이며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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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들어서야 할 단계는 좋은 땅으로서 착하 자매들에게 위의 씨뿌리는 능부의 지혜를 소개하

고 좋은 마옴으로 말씀율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경건한 성도의 생활인 것이며 인내로 좋은 보람 

을 얻고 졸거움울 누리는 경지인 것이다. 우리는 

위의 예에서 하나님 말씀은 곧 씨이며(늑8:11) 

그 씨를 뿌리는 밭은 우리들 마음인 것을 거듭 

깨닫게 된다. 마음밭을 어떻게 일구고 돌볼 것인 

가가 바로 믿음이요 생활인 것이다. 또한 씨를 

뿌리는 파종은 전도인 것이요 밭을 일구고 가꾸 

는 일과 여건은 문화배경이라 할 것이다. 사람들 

의 마음과 정신이 배양되고 교화됨 그것이 곧 문 

화요 그것은 옛부터 지금까지 줄곧 땅을 갈고 일 

구어져 육토가 되었둣 그렇게 다듬어지고 변화되 

어 곳곳에 다른 특성율 지닌 문화를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中國 * 連市의 玉光街 禮拜堂)

오늘날 사상의 이념과 정치체제의 높았던 담이 

무너지면서 동서가 장애없이 교류하게 됨에 다투 

어 전도에 앞장서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대륙 선교에서 벌써 

적잖은 비판과 실패사례들이 전해지고 있음을 접 
할 때 이일에 관심을 갖고 붕사하는 믿는 형제

고 싶은 것이다. "너회는 나가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가 우리의 지상과제인 것은 물론이다. 그러 

나 농부가 어떤 땅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파종하 

는가는 토질과 기후와 그 시기를 가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외국 선교에 있어 언어. 문 

화 , 풍습, 정치, 경제 둥 여건은 바로 위의 조건 

이 아닐 수 없다. 중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무렵 어느 영국 공사 한 분이 베이징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전도를 하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편지로 

실토한 적이 있었다.

“ 어머님 저는 중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꼭 같이 행동했습니다. 말 

도 배우고 깃도 쓰고 담뱃대도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와는 동질감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들일 수만 있다면 제 파란 

눈을 검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부 

색 , 외모, 문화배경이 다른 것이 얼마나 전도에 

어려움을 주는 것인 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 

다 . 이러한 점을 미루어 우리가 중국대륙을 선교 
함에는 그 어느 나라 사람들 보다 유리하다고 하 

겠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의 단체여행까지도 

당국에 의해 제지되는 경우를 보면서 아직 국교

가 정상화되지 못해서 빚어진 필연적인 것으로 

그 이유률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사연이 있음 

을 헤아려 보고자 함이다. 대륙여행이 어느정도 

자유화되면서 적잖은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대륙 

에 가서 여러 경로로 선교활동을 비공식적으로나 

마 해 온 것으로 듣고 있다. 예술단을 이골고 가 

한편으로 공연하면서 거리. 공원에서는 입고 있 

는 옷에 에수님표시를 하고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는 물건에도 ••예수님 믿으시오!” 문구를 새겨 

와 간접전도를 하기도 하고 거리의 약장수처럼 

즉훙 공연을 하면서 또 전도를 하다 그 곳 공안 
원돌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교역자 

들은 그곳 우리 교포들을 통해 물질과 돈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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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사고 신앙율 부탁하며 서로 공명심 경쟁을 

하기도 했다고도 한다. 마치 6.25가 끝난 뒤 굶 

주린 이땅에 밀가루와 통조림상자, 헌옷가지 배 

급을 통해 교회 나오도록 한 미국 선교사들의 방

법을 혹시 모방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한국에서 몰려간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 

들은 한약을 싹쓸이하고 달러를 호기있게 뿌리면 

서 가난한 교포와 중국인들의 자존심에 크게 상 

처를 냈기에 그 곳 신문, 방송에서 r 치졸한 졸부 

남한인들의 추태 』로 연일 비난을 받지 않았던 

가?... 교수 한달 월급이 50불이 안되는 그 곳에 

가서 한 자리 수백 달러 주훙을 즐기는 한국인을 

대하면서 그들은 입율 벌리고 부러운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 국내는 시위와 비리 교 

통사고와 살인강도사건 둥으로 불안하고 일부 상 

사들은 회사에서 신용을 잃어 도산위기를 맞고 

있으면서 일부는 국가야 어떻게 되었든 해외에서 

흉청망청 분수 모르고 날뛰는 골을 보면서 또 

한편에서는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 예수 믿으십 

시 오. 그래야 천당갑니다.” 할 때 이 모든것을 

아는 저들이 이 복음의 말을 어떻게 순수하게 받 

아들일 수 있겠는지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전통관넘으로 

지키고 실천해 온 그들에게 修身齊家도 못하면서 

근엄하게 平天下를 외치는 모순을 왜 그대로 받 

아들이지 않는다고 나무라고 원망하겠는가?... 

적어도 중국선교에 있어서는 그들의 문 화배경, 

씨를 뿌릴 밭과 기후여건, 시기가 어떠한가 쯤은 

바로 알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황제(皇 帝 )는  그 

들 종족의 우상이요 왕 제(王 制 )는 정치의 우상이 

며 도통(道 統 )은 윤리의 우상이며 경학(經 學 )은  

학술의 우상으로 여겨온 중국인들의 전통바탕 위 

에서 접근하고 교류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처지 

와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체험시 

킬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 것은 

물론이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독일에 가서 

유명한 독일 신학자와 대화한 다음 일화는 선교 

에 큰 일깨움을 주는 바가 있다. 한국 목사님에

게 독일 신학자는 "귀국의 신자수는 얼마나 됩니 

까?” 라고 물 었 다. 한국의 목사님은 교회가 텅빈 

독일에 비해 엄청 많은 신자수를 자랑이라도 하 

둣 “ 전국민의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믿는다고 할 

24« 이상 됩니 다.” 하고 호기있게 대답하였다. 

그런데 독일 신학자는 대견해 하지 않고 자못 미 

심쩍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국 목사가 ••못 믿 

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참다운 크리 

스찬이 그렇게 많다면 위국에서 매일 그같은 사 

고와 시위와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열 

사람 속에 참 크리스찬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단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되묻는 독일 신학자 앞에 한국 목사님 

은 얼굴이 발같게 상기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선 

교, 세계 인구 1/5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선교에 앞서 우리들의 마음자세가 어떠해야 하며 

그 땅, 그 기후, 그 시기를 먼저 헤아리고 배우 

는 자세야말로 그 무엇보다 앞서는 준비가 아니 

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을 알리고 소개하 

며 언어를 교육하는 중국어문선교회의 사명이 막 

중함을 되새겨 보게 된다. 곧 문익점 선생이 붓 

통 속에 숨겨온 목화씨 하나가 이 땅 전국에 면 

화꽃을 피우고 부드럽게 따뜻한 내의를 입게 했 

둣이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들 모두가 썩지 않을 

복음의 씨가 되어 큰 땅 넓은 곳에 뿌리내릴 수 

있어야겠다. 그러한 씨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종은 씨임을 기억하고 성 

서를 통해 썩지 않을 씨가 되기 위한 방법을 되 

새겨본다.

“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 

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 

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실■아 있고 항상 있 

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 

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2하〜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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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교와 

중국선교사명자 (n

유 소 충  목 사 (영등포중화교회)

지난 호에서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霊적인 측면 

과 文化적인 측면율 살펴보았는데. 이번 호에서 

는 宣敎役事의 시대적 흐름을 더듬어 보기로 하 

자 .

宜敎役事는 生命적인 일이며 未來指向적인 일 
이다. 오늘에 머물러 있율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러나 未來를 創造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 

反省 및 檢討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中國宣敎史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 

고 , 效果적인 宣敎를 하여야 한다.

1. 中國宣敎史가 우리에게 주는 교문
여기에서 필자는 中國宣敎의 歷史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으나 歷史 속에 나타난 基督 

敎宣敎에 대한 反應과 結果를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일이라고 밝허두고 싶다.

먼저 唐의 策敎史를 더듬어 보기로 하자. 唐의 
景敎가 AD 635년에 傳A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시기 

는 놀칼 만하다. 그러나 傳入時期에 비해서 佈敎 

率과 效果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宣敎 使節 

들은 평민위주의 선교형식을 취하는 것보다 宮廷 

宣敎形式을 취하였던 것을 歷史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에 皇室의 변화는 곧 宣敎役事의 

변화라 할 수 있다. 唐太宗이 敎僧(宣敎師)들을 
환대하여 포용하였으나 武宗은 그 반대로 敎僧들 

을 핍박하고 선교를 不許하였던 것을 본다. 그리 

하여 선교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선

교 歷史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고 하 

겠다.

예수그리스도는 萬民의 主이시기에 우리는 景 

敎의 中國宣敎 600년 동안의 선교범위를 볼 때 , 

民衆信仰이 되도록 폭넓은 役事를 하지 못한 것 
이 아쉽다. 또 한편으로는 기타 종교로부터 구별 

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 하겠다. 예를 들어 본다 

면 景敎碑文에 나타난 술어들은 대부분 儒敎, 道 

敎 , 佛敎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다. 佛經으로 

부터 차용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上帝를 "佛” 로 또는 "天尊”으로, 宣敎師를 

“ᄎ秦僧”으로, 경전을 “奪經" 등으로 그 외에 많 

은 용어들이 불교용어와 혼합된 것을 볼 수 있 
t다-

여기에서 中國宣敎使命者들에게 적지않은 歷史 

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즉 ‘「政 」指 導 「敎 / 

가 되면 언제나 福音은 損失을 면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된다. ‘「敎 』 指 導 「政 /의  바른 위치에서 

우리는 宣敎해야 할 것이다. 영향을 주는 종교로 

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한 

다 . 영향을 주지 못하면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앞으로의 役事方向이요 中國 
宣敎의 기도제목인 것이다. 지금 현재 中國은 

r政 」이 「敎」를 다스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는 급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혜롭게 행동 

하여야 할 것이며.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세 

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元朝의 天主敎 中國宣敎의 예를 들어 교훈을 
삼아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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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의 天主敎 中國宣敎를 통해 볼 때에 敎皇廳 

의 權威主義적인 처신이 中國인들에게 反感을 사 

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中國ᄉ들은 中華思想이 
강한 民族이요, 道德적인 民族이기에 어떠한 힘 
에 의해서도 압도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中國宣敎는 검손하여 종의 자리에 

내려가 섬기는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은 분명한 

歷史적 교훈이다.

또 하나는 基督敎의 中國宣敎에 있어서 많은 
敎難을 일으키고 수많은 宣敎師가 순교당하고, 

심지어 改新敎를 帝國主義의 侵略 도구로까지 오 

해하고 비판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선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을 주지 않게 되고. 접근을 

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外部적인 要素로 말미 
암아 靈적인 生命의 役事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아쉬움은 있으나 아무쪼록 20세기의 宣敎役事 
현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歷史적인 

사건들을 잘 분석하고 선교의 장애된 것을 제거 

하고 더 效果적인 宣敎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이다. 權威主義를 버리고 순수한 福音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조성하여 능력 

을 통해 宣敎役事를 展開해야 할 것이다.

2. 선교사의 자질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宣敎는 한마디로 傳導보다 몇 배 어려운 것이 

다. 용어학적인 문제는 있겠으나 필자는 他國民 
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自國民에게 전하는 것 

보다 어렵다는 의미에서 “선교” 와 "전도” 로 구분 
할 뿐이다. 그러기에 선교사가 되려면 먼저 훌륭 

한 牧會者가 되어야 한다. 牧會경험과 靈力을 통 

해서 이 힘든 役事를 전개해야 한다. 말씀을 가 
까이 하고, 기도로 능력을 받고 연구를 통해 이 

해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인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내시면 안 갈 수 
없고, 안 보내시면 간다고 서둘러 나서지 말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 

이다.

3. 중국선교에 있이서의 관념 개선
중국선교를 하려면 먼저 관념의 돌파가 필요하

다. 자기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어느 교단 목사이다. 그런 고로 本色을 

가지고 선교한다는 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근 

래에 각 교단마다 中國宣敎機關이 組織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꼭 알아 

두어야 할것은 現在 中國의 敎會形態는 “派別” 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三自” 와 “家庭敎會” 또는 

其他의 外形적 差異는 있으나, 한마디로 “ 基督 

敎” 로 表現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서의 중국선교기구는 초교파적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선교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이들이 중국선교를 추진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제 

이, 제삼의 실수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宣敎한다는 열의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반드시 中國宣敎에 效果적인 영향율 준다는 보장 

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 시례로는 근래에 중 

국당국이 문화부로 보내온 공식 협조요청 서한을 
보아도 지금까지의 宣敎活動(? )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 교 

단,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 

는 일이요, 교단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보아야 한다.

할 이야기는 만으나 다옴 호로 미루고 한 가지 
만 는하고 마치기로 하자.

中國宣敎에 있어서 내가 가서 한다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물론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내 

가 가서 내가 役事한다는 범주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중국선교는 내가 가서 

“ 사람을 낚는 어부” 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현 

지인들에게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 

요한 일이라 본 다. 그리하여 훈련된 어부들로 하 

여금 중국대륙의 廣閱한 황금어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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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회의 상황과 실태

박 화 목  목사

1807년 중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로 

버트 모리슨(Robet Morrison)이 처음 중국에 도 

착했을 때 중국은 아직 개방되지 않은 나라였다. 

당시 청나라의 정부는 외국인의 출입을 퉁제하며 

내륙 지방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1934년 모리 

슨 선교사가 중국에서의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고 

죽율 때까지 중국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때인 1842년에. 또 18년 후인 

1860년에는 북경조약을 통해서 중국 전지역의 문 

을 열어 놓으셨다.

I. 중국기독고 ̂ 의  r 석

1989년 6월 4일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정부는 

계속적으로 안정과 단결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 

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당 

국은 경제건설과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종 

교 역시 의식 형태의 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교회와 해외 중국선교기관이나 교회들은 이 

러한 원칙에 따른 거대한 압력과 도전에 심각하 

게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 이후 종 

교 활등이 회복되어 신도들이 중가하자 당국에서 

는 종교활동 수칙이나 규정들을 많이 제정하였 

다 . 중국정부의 기독교정책은 장기 소멸주의 정 

책으로서. 외국종교가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적 

대세력의 침투로 결론짓고 철저히 제지하려는 것

이다. 그돌은 겉으로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사회주의의 경제 . 문 화 • 과학기술을 점 

차적으로 발전시키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발 

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중국 건설을 되하려 하는 

더ᄂ 이것이 그들이 종교문제 해결방안으로 채택 

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기본적인 구상이다. 결국 

종교의 소재를 사회의 근원과 인식의 근원에서 

차츰 제거해 버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 

각에서 그들은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종교적 침투 

라고 여기기보다는 정치적 침투로 이해하며 특출 

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정치적 스파이로 규정하고 

추방조치 한다.

I  중국교회의 했

(1) 성경고ᅡ 신앙서적의 부족

1949년의 공산화 이후 40년 동안 중국내의 성 

도수는 50배 이상 중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개방 

으로 성도수는 급속히 중가했으나 이에 비해 성 

경과 신앙서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전도할 때 쪽복음성경이 많이 필요하고 그들의 

지도자에게는 영적성장을 위한 신앙서적이 필요 

하다.

(2) 중국지도자의 부족

13개의 국가 신학교에 신학생은 734명인 것으 

로 발표되어 있다. 더구나 이들은 그 가르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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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서적인 부분이 많은 것을 제외하고라도. 전 

적으로 삼자교회를 담임하게 되므로 성도들에게 

는 지도자가 절실히 요청된다. 결국 5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을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담당해야 

하는데, 가정교회의 실정은 어떠한 상왕인가?

① 공산화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훌륭한 지 

도자들이 투옥되거나 순교했고. 연로해진 탓으로 

지도자의 부족이 심각하다.

② 가정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순회전도자들 

대부분이 정규의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어 

서 체계적인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  개방 이후 가정교회가 중가하면서 이단의 

활동도 급중하여 이에 연루된 교회가 세워져 신 

앙에 혼란을 주고 있다.

④ 삼자교회내에도 훌륭한 성도들이 많지만 

삼자교회는 중국정부의 관할하에 놓여 있어서, 

대외적으로 정부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선전하며 

또 정부시책에 따라 가정교•회를 제재. 감독하기 

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자교회와 노선을 같 

이 하지 않는 전도인과 성도들이 여전히 핍박과 

감금대상이 되어 있다.

I . ，재까지의 중국소U 으ᅵ 문제전

기독교 안에서 풍부한 사랑도 시행방법이 적절 

하지 못하여 거대할 수 있는 만큼 종은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지금까지 

중국선교의 문제점이라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선교의 무계획성

활동상 제한이 많은 곳인 중국에서 자신의 활 

동이 노출되어 방방간에 조사 대상이 되는 불편 

과 피해를 줄이 기 키해 니 선교사역에 앞서 중국

(중국 하업빈시 기독고호I)

의 정치 • 경제 • 사회를 점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것이며 설교자로 나서 주기를 요청받는 때에도 

절제와 신중함을 가져야겠다.

(2) 교회를 세우고 근거지를 확보하려는 경향 

중국에 선교하는 데 한국교회에서 제일 관심을

쏟는 일은 우선적으로 자기(교단, 선교회에 속하 

는 ) 교회를 개척하는 일과 그 곳을 근거지로 확 

보하려는 것이다. 중국당국은 해외세력이 중국안 

에 이렇게 조직을 들여오려는 것을 문제시하고 

견제하려 하고 있다.

(3) 물질위주로 하는 선교

한국교회의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 또는 개인이 

중국에 들어가서 과도히 물질을 뿌리는 일이 중 

국교회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의구 

심이 일어나던 터에 이미 몇몇 지역에서는 물질 

로 인해 생긴 분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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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극선교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선교 

에 임하고 있는 사역자와 교회들은 언 

제까지나 그들을 돕는 진정한 협력자가 

되어 그욜 겁에서 힘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4) 해외교회의 조직방법율 무조건 대륙교회에 

이식시키려 함

해외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후원을 베 

푸는 데 있어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교회형태를 

주장하여. 가정교회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성가대 

를 조직하고 장로, 집사를 세우도록 강조하며 질 

서있는 집회순서를 요구하는 둥의 처사는 삼가해 

야 되겠다.

(5) 신중하지 못한 언어 사용

우리의 생활면이나 은혜 받은 것에 대해 과도 

하게 자랑함으로써 듣는 그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위주의 신중치 못한 비판발언 또는 지 

키지 못할 약속 둥을 쉽게 함으로써 서로간에 감 

정의 름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나누거나 사 

적인 교제를 가질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

(6) 조선족 위주의 선교활동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과 언어상의 장애로 인하 

여 한국교회는 중국선교를 하는 데 오로지 조선 

족을 선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여 

신앙을 갖게 되는 중국교포들율 통해 헌금을 보 

내며 선교의 교두보를 삼으려는 일이나 아직껏 

성숙되지 않은 그들의 신앙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들에게 선교적 위임을 주어 중국선교사로서 파송

하는 일 둥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다.

t 올바른 중국

중국선교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선교에 임하고 

있는 사역자와 교회들은 언제까지나 그들을 돕는 

진정한 협력자가 되어 그들 결에서 힘써야 할 것 

이다.

(1) 장기 선교계획을 세워야 한다

1차적 예비답사와 인적교류, 2차적 전지훈련과 

사역자 인선, 그 후 소양교육 • 제자훈련 둥 훈련 

과 진행의 단계가 필요하다.

(2) 전통적 선교방식을 버려야 한다

① 선교용어를 바꾸어서 사용: 우리가 선교나 

기도. 편지할 때 침루 • 전도특공대 • 복음으로 중 

국 정복 - 선교기지 확보 • 전략 둥의 용어 사용 

을 금하고 전략 - 방법, 기도 - 관심, 서적 - 샘 

플 , 교회 - 회사 둥으로 비유해서 전달힘■으로써 

오해를 최대한 막아야겠다.

② 조용히 하는 선교: 떠들석하게 선교활동하 

다가 그르치는 일이 많은데. 선교자의 조심성 없 

는 중국내 활동이나 국내 신문의 중국성도에 관 

한 기사마저도 중국성도 본인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지혜롭게 조용한 선교 

를 해야겠다.

③ 지도자용 성경교재 제 작 : 문화적인 언어 사 

용에 차이가 있는 중국선교에 있어서 더구나 단 

기간 다니며 선교해야 하는 여건상 급히 그 곳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쪽 

에서 사용하는 어위에 맞추어 성경공부용 교재, 

자료 둥을 편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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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통문화의 특징

문석윤(중앙대 강사)

I  - 범  위

잘 알다시피 중국은 광대한 나라요 또 많은 문 

화적인 전통을 지닌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 

기 때문에 •중국이란 무 엇이다’ 라고 한마디로 명 

확하게 정의하기란 힘든 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중국이라 할 때 한족의 

범의로 좁혀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것은 역사적 

으로 줄곧 중국을 지배해 왔던 민족이 한족이었 

고 (물 론 이방 민족에게 중원을 빼앗긴 적도 있지 

만 ), 또 한족을 중심으로 각 민족이 모여서 이룩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문화와 그 전통을 이야기한다면 자연 한족의 그 

것에 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 E  . 역  사 적  관

중국전통문화의 특징을 다음 7가지의 역사단계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전설시 대

통상 말하는 三皇五帝의 시대로서 실제적인 

역사 시대는 아니다.

2. 夏殷周 三代

夏왕조는 역사적인 실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 

나 실제로는 이 때가 실제적인 중국문명이 형성 

된 시기로 ‘ 上帝의 시대’ 라고 할 만하며 뒤이은 

殷 왕조가 이 上帝의 문명을 꽃피웠다고 하면 周 

왕조는 한걸음 더 나간 天의 文明이라 부를 수 

있다. 上帝란 인격적인 실재인 최고신이며 인간 

의 전반적인 삶을 주재하는 신으로서 상당히 오 
래 전부터 숭배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 ‘天 ’ 은 

'天命’ 으로서 앞서의 上帝가 지닌 인격성 종교성 

과는 또 다른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말로

天命이 란 군주가 지닌 도덕적 정당성 즉 德에 따 

라 부여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股의 文化가 上帝의 文化, 종교적인 문화라고 한

다면 周의 문화는 인간의 덕성을 중심으로 한 인 
간의 문화 즉 인문주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바 

로 이 周의 文化가 곧바로 공자의 유가사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3. 春秋戰國시대

이 시기는 百家爭名의 시대 즉 儒家. 墨家, 法 

家, 道家 등 여러 사상적 주장들이 다투어 일어 

났던 때이다. 공자가 바로 이 시기에 태어나 周 

代文化를 숭상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4. 秦漢統ᅳ시대

이전의 법가. 도가적인 요소와 음양가 둥 제자 

백가의 학설이 유교•를 중심으로 종합정리되었던

시기이다. 유교적 사회란 곧 士ᄎ夫의 사회로서 

사대부란 지 식 인, 관료, 지주의 3가지 성격을 검 
비한 계충으로 당시 중국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 

었다.

5. 魏晋南北朝시대

불교가 실질적으로 중국인에게 이해되고 경전 

이 번역되어 그들의 중요한 세계관으로 인정되었 
으며 도교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역사적 사 

실로는 한족이 중원을 잃고 남쪽지대로 옮겨와서 

토대를 잡게 되었다.

6. 唐宋시대

불교, 도교의 등장으로 유교에서 떠나 불교, 

도교적 교양을 갖춘 인물들이 나타나 수 • 당까지 

이어지다가 宋代에 이르러 이에 대한 반동으로 

신유학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다.

신유학이란 불교와 도교를 유가적 세계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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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 사상으로서 주자와 육상산을 중심으로 성 

립 되었다.
7. 明淸시대

앞서 말한 신유학이 송대에 주자학이란 명칭으 

로 자리잡고 이것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明代에는 陽明學 淸代에는 考證學으로 이어져 내 

려오게 되었다. 중국문화가 이처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었는데 굴곡이 있긴 하지만 대체 

적으로 신유가적 륵성으로 명맥율 유지하다가 근 

대 서구세계와 만나게 된다. 아편전쟁을 기점으 

로 의화단사건 1911년 신해혁 명 • 5. 4운둥을 거 

치면서 중국과 근대 서구세계와의 만남은 줄곧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굳이 중국전통문화를 다루는 중요한 이유는. 중 

국의 전통이 이미 끝나버 리고, 중국이 그와 단절 

된 새로운 다른 세계로 접어든 것이 아니라 지금 

도 여전히 전통문화와 근대서구세계와의 만남의 

연속선상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H L  . ■ 구  조

횡적으로 잘라보면, 중국문화는 결국 유교를 

중심으로 도교와 불교를 내부에 흡수하면서 병존 

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I V -  특  징

중국전통文化의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1. 개인의 내면적인 완성을 중시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爲己之學과 爲ᄉ之學을 중 

시해 왔다. 여기서 爲己之學이란. 학문을 다른 

목적에서가 아닌 자기 완성을 위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다. 즉 공부가 취직을 위한 것이거나 

진리탐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爲ᄉ之學이란 내가 선행을 

하되 그 이유가 나의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 

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면 남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기반이 

되는 것이 성선론인데 이것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자기완성의 극치가 성인이고, 신유학적 전통에서 

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강한 정서가 있다

고 말한다. 성인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인물이 아 

니라 전체사회와 더 나아가 전 우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대단한 인물로서 누구나 이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 성인 

율 이해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모두 창조되었다_ 그러나 모두 타락하 

였다. 그러나 모두 구원 받을 수 있다. j
다시 말해 유교에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는 말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은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으며 구원 후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가족을 중시한다.
「맹자」에 보면 "親親, 仁民, 愛物” 이란 말이 

있는데 爲己에서 사회적으로 한걸음을 더 내디디 

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親親은 가족이기주의 

로 넘어가기가 쉬우나 유가의 원래 입장은 가족 

이기주의가 아니고 神이 지닌 도덕성의 가장 구 

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런 도덕성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이것은 작위나 강제성이 배제된 바로 爲己의 연 

장이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親親이라는 도리. 가족의 도리로 넘 

어가 이를 고리로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성의 차 

원에까지 이르게 된다.
좀더 설명하자면 가까운 사람은 더 가깝게 대 

하기 마련이요, 자기 가족보다 남이 더 사랑스럽 

지 않다는 자연스러운 발상에서, 문제는 이런 생 

각을 확대해서 仁民하고 愛物하는 데 이르는 확 

장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인간의 자연스 

러운 감정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맹자 

는 이 점에 있어 목자를 통렬히 비판했다. 목자 

의 검에는 종종 기독교적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오해받기도 하는데 맹자는 이에 대하여 無父(아 

비가 없음)의 가르침이며 親親에 어긋난다고 통 

박했다.
3. 사회적인 책임의식과 정치적 관심이 높다. 

爲己에서부터 출발해 內聖外王(안으로는 성인의 

덕을 갖추고 밖으로는 왕의 덕율 갖춤)의 이론이 

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인 관료들의 철학이 

다. 또 大 學 」의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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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본질상 사회와 분리되지 않으며 자기완성 

의 실천은 곧 사회적인 실천이요 이는 전체 사회 

로 연결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天ᄉ合一의 사상

육상산은 내 마음이 우주라고 말했는데 ‘宇’ 란 

공간 즉 上下四方을 말하고‘宙’ 란 시간 즉 古今 

往來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 마음 속에 전공간과 역사적 전 

시간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자기 마음 하나가 

제대로 되면 전우주가 제대로 되고 자기 마음 하 

나가 이그러지면 전우주가 이그러진 것이라고 말 

한다.
결국 자연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의 

가치 실현행위는 자기 실현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며 우주적 차원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 

닌다. 또 ‘夫ᄎᄉ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 

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周易) (무릇 

대인이란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천지의 생명력과 

함께하고 일월과 밝기를 합하며 사시와 차례를 

합하고 귀신과 그 길흉을 합한다. ) 라는 말에서 

보면 전체 우주가 하나의 생명유지체로 상호 영 

향을 주고 받는다고 성각하여 생명의 활력을 강 

조했다.
이들은 자기 몸 안의 구성원이 아닌. 몸 밖에 

있어 전체적인 통일을 주는 어떤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용납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가 이 

해하는 것처럼 삼위일체와 같이 통합된 하나님과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같이 분리된 하 

나님의 두 모습이 있다고 할 때 중국전통문화선 

상에 있는 중국인이 라면 이 분리된 하나님을 인 

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들이 삼위일체의 통합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월씬 도움을 받게 될것이니 이런 점에서 이것은 

그들에게 귀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현실지향적이며 상식세계를 존중하는 세계 

관 중국인은 죽음이나 초월보다는 삶에 대한 관 

심이 압도적이며 부정보다는 긍정, 절망보다는 

희망을 택하는 지극히 현실지향적이며 상식세계 

를 존중하는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들 

에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 겪게 된 전 

체적인 타락과 전체적인 절망에 대해 말한다면

그들은 큰 충격율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들 중국인은 근대사에서 서구와의 접촉을 통해 

큰 절망을 경험했고 현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러하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며 중국인이 

근대에 서구와의 접촉에서 느낀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첫번째 과제이며 이 지극히 현실지향적인 중국인 

에게 어떻게 분리된 하나님, 곧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구원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인가가 

그 두번째 과제이다.
6. 효용주의와 다원적 실용주의

중국인의 는리에서 전체적인 통일을 유지해 주 

는 중요한 이론적인 를 중 하나가 ‘體用ᅳ元’ (체 

와 용이 분리되지 않는다. )인데 이 논리는 쓰기 

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근대사에서 그들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 

시한 이론이 •中體西用’ 인데 體란 유교의 전통. 
用은 서구의 발달된 문명(제도. 기술)으로서 중 

심적인 유교의 전등을 바꾸지 않고 用의 차원에 

서 서구의 여러 가지의 것*을  흡수하겠다는 논 

리이다. 만약 기독교가 중국인의 절망을 진정으 

로 치유해 줄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도전을 用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과감히 趙에 대해서도 도 

전해 볼 필요가 있다.

X ᄌ - 제  안

따라서 우리에게는 妙合(두가지가 교묘히 합해 

지는 것) 즉 ‘二而ᅳ, ᅳ而二’ (2가지인 것 같으 

나 하나이고 하나인 것 같으나 2가지이다. ) 의 

지혜가 필요하다. 기독교와 중국문화는 둘이지만 

하나로 될 수 있고 하나이지만 결코 같아질 수 

없는 둘이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기독교는 중국 

화해야 하지만 그것은 결국 중국을 기독교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이 기독교 

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질병 

에 동참함으로 그들이 진정 새로운 생명을 지닌 

중국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用이 

나 외곽의 단순한 문화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 

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 우리가 

힘써야 할 중심과제라 믿는다. <#

- 23-



©중국의 종교정책 其一®

전국양회 제2자회의에서 S 
미태 삼자회의 발전

陳敬誠
(연구부 제 공 )

9 o y 대 기독그고•양호1와 吾 고 정 3피으I 기 

본적인 발전방향은 국내 吾고상황어| 관 

심을 기•진 사함들이 * 의할  만하다. M  

문은 :?!•런 상황어1 대하여 요접을 보도 

하고 붕석한 글 이 다 . -------------編者

1. 들어가는 말
1990년 8월 하순 전국양회( 중국기 독교삼자애국 

운동위원회 와 중국기 독교협 회 )상무위 원회는 상해 
에서 제2차전체회의(확대)를 소집하였다. 회의에 

서 전국기독교협회 부회장 심이번(沈以藩)이 대 
표로 상 위(상무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읽었는데 

내용은 과거 4년 간 양회가 얻은 성과를 회고하 

고 현재 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제기 및 장래의 

임무에 대한 것 둥 . 주로 세 부분으로 나된다. 

보고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피보면 중점은 안정과 

단결이라는 대전제하에 그는 국제 적대세력이 바 
로 종교를 이용해서 침투와 파괴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폭로와 저지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하였다. >'

국무원 종교사무국 부국장 완요빈(宛耀 資) 또 
한 회의에서의 담화를 통해 동일한 노조로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 다 .「두드러지는 것으로는 국 
외 적대세력이 종교를 이용하여 조국통일과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안정은 여 

전히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전국 

각 민족 인민의 기본이익이 되는 일이다. 종교문 
제의 처리와 종교자유정책의 관철은 모두 안정에 

기초하여야 한다.』21 모든 것을 안정이라는 잣대 

로 저울질하는 종교신앙자유라면 종교정책은 어 

떻게 시행될 것이며 또 삼자와 기협의 장래 발전 

방향은 어떠할 것인가? 본문에서 상임위원회의 
사업보고와 완요빈(宛耀賓)의 담화를 통해서 삼 
자회의 미래 2년 간의 발전율 예측해 보고자 한 

다 .

2. 안정고ᅡ' 단결ᅳ 국제 적대세력에 대한 강력한 

저지
사업 보고는 처 음부터 89년의 6. 4사건을 평 가하 

여 「국제 적대세력의 지원하에』발생된 일종의 

r 반혁명폭란j으로 목 적 은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타 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보고는 계속하 

여 이 시기에 r 기독교계도 혹독한 시련을 거쳤 

다 」고 밝혔다.3’ 기독교계가 경험한 훅독한 시련 

은 무엇인가? 보고는 교회가 현재 당 ？!한  문제인 

극제 반역명세력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행하는 

각종 침투활등으로 이것은 해외 적대세력이 우리 

에게 형 한 「和平演S (평화적인 수단율 통한 사회 
주의변헉:역주)전략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그 목 

적은 우리 나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 나라 교

1 ) 〈兩會常務委員會第二次全體委員(擴 * )  會 議 上 的 報 告〉, 《天風》 1990. 11.P.13

2) 宛 耀 賓 「在中國基® 敎 全S 兩會委員會議上的講和』 《天 風 》1990.11 p. 17-18

3) 주 l)p.l0



회와 광대한 인민의 단결을 파괴하며 인민들을 

선동하여 인민정부와 중국공산당홑 원수 시하려는 

나쁜 움모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고도의 경각 

심을 가지고 단호히 폭로하고 저지해야 한다. J고 

지적했다.41

보고는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적대세력이 책략 

과 방법을 바꾸어서 더욱 기독교를 이용하여 침 

투와 파괴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회내부의 단결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보고 
는 또 한편으로 일부 교회들이 단결을 이루지 못 

하는 현상은 몇몇 사람들이 자기 종파의 특수성 
을 강조하여 3자 애국의 노선에서 이탈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밖에 보고는 양 
회와 교회가 사업 중에 결점과 미비점이 있어서 

해외 적대세력이 넘볼 여지를 남겨주었음을 지적 

하였다. 양회공작의 미비 점을 간단히 지적하면 
아래와 갑다.

(1) 최근에 국가의 개역개방하에서 양회는 교회 

사업의 신속한 회복과 발전에 쉽게 만족하여 목 

회지오ᅡ 자원사역자 및 광대한 신도에 대하여 비 
록 일정한 삼자애국고육을 실시하였으나 이 작업 

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느슨한 감이 있다.

(2) 각급 양회는 기관만 있고 신도와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신도의 사상감정에 대 

해 이해가 부족했으며 신도들의 정당한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3) 신도의 급증으로 정규신학교육을 받은 교역 

자의 부족이 심각했다. 신학교육과 자원사역자의 

양육과정은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었으며 문서사 

업방?!에도 대단히 부족하였다.

⑷ 적지 at은 省 , 市 , 自治區의 양회가 이미 시 

행의 규칙들은 만들었으나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여전히 매우 보편적이다.

보고는 이상의 각 사항이 모두 양회나 교회가 

부적절하게 처리했거나 부족된 점으로 해외 적대 

세력이 이런 상황을 틈타 침투와 파괴를 할만한 

여지를 남겨주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몇 가지 측면은 양회가 가까운 장래에 시급히 개 
선하고 시행해야 할 임무로 여기게 되리라는 것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삼자원칙의 고수와 원활한 교회업무 처리

보고는 교회는 이 단계에서 삼자이!국교육사업 

을 강화하고 광대한 신도를 사화건설(四化建設: 
사개항목의 헌대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농업, 공 

업, 국방, 과학기슬의 현대화를 말한다. ;역주)에 

투입시키는 것, 교회의 자치 • 자양 ■ 자전( 自治 • 
自養 • 自傳은 三 自原則: 역주)을 충실하게 추진하 

는 것. 교회의 합법적인 편익을 유지하는 것, 당 
과 정부가 종교신앙자유정책을 관철실시하는 것 

에 협조하는 것, 훙콩 ■ 마카오 • 대만교회의 관계 

및 국제연계의 계속추진 둥 많은 시급한 임무에 

직 면하였다고 지 적 하였다. 61 종교신 앙자유정 책을 

정확하게 시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완요빈(宛耀賓)은 회의에서의 담화를 통해 종교 

신앙자유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은 바로 

「종교를 믿는 사람과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연합시켜 국가의 안정과 중국적 특성이 있는 사 

회주의의 건설을 위해 함께 분투하게 하는 것이 
다 .」71라고 지적하였다.

완 요빈(宛 耀 * )은  종교신앙자유정책이 변함이 

없고 장기적인 종교정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현재 기독교와 관련된 몇 개항의 의건과 건의를 

열거하였는데 분명한 양회의 장래 동향을 잘 예 
시해 주고 있다.

(1) 애국주의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은들림

4) 同上 p. 13

5) 同上 p. 13〜14

6) 同上p. 14〜16

7) 註2)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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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이 삼자원익을 고수한다.

(2) 양회의 역량을 충분히 발후|하여 삼자원칙에 

따라 교회업무를 잘 처리한다.

(3) 연합올 유지하며 협력을 강화하며 기독교내 

부의 단결을 가일충 증진시킨다.

(4) 우호적인 대외왕래를 계속 시행하며 국제 

적대세력의 침투를 단호히 저지한다^

완요빈(宛耀資)의 담화에서의 건의는 회의의 
사업보고와 동일한 논조로 국제 적대세력의 종교 

방면에서의 침투가 끊임없이 진행되며 투쟁은 장 
기적이고 복잡한 것이어서 절대 경각심을 늦추어 

서는 안되는 것으로 반드시 단호하게 저지하여야 

하며, 이 방면의 사업의 기초를 잘 닦는다는 것 
은 바로 국내의 종교문제를 잘 처리한다는 것이 

다. 만약 국내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모든 외국 
적대세력이 침투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 

고 말하고 있다.

4. 총걸과 전망

이상의 면에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중국의 종 

교정책의 중점은 여전히 ■‘안정"에 치중하고 있음 
율 보여주고 있다. 모든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시 
키는 요소는 모두 저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 

교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이른바 
"해외 적대세력"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행하는 침 

투와 파괴활동이다. 이런 대전제하에서 모든 “ 침 

투성 파괴활동” 이나 “ 침투성 파괴활등” 에 유리한 

것은 반드시 제거되거나 저지해야 한다. 이 때문 
에 기독교삼자애국사상에 따른 계속적인 통전은 

필연적이며 극히 중요한 일이다. 이 밖에 양회 
및 교회내부에서도 이런 상황에 부응하여 변화되 

어야 하는데 목적은 모두 교회업무가 더욱 독립 
을 유지하고 해외 종교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8) 同上 p. 18〜19

9) 同上 p. 19 

10) 註 1) p.15

위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삼자의 고수』는 바로 삼자애국주의의 길을 계 
속 견지하고 삼자애국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교회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것은 바로 삼자노선 

을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자치( 自治:중국인 
에 의한 교회사무의 처 리 ;역주)를 잘하고 자양 

(自寒: 중국인에 의한 교회경비 조 달:역주)을 잘 

하며 자전( 自傳;중국인에 의한 전도:역주 〉을 잘 

한다는 것이다. 전자를 보자면 신도를 통전케 하 

기 위해서 삼자애국의 선전교육이 반드시 강화될 

것이며 후자에 대해서는 외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양회와 교회내부에서 여러 반응이 있게 

되리라 믿는다. 법규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규정 

이 있는 부분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집행하 

며 아직 규정이 없는 영역에서는 더욱 많은 규정 
을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규정의 제정과 

실시는 모두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더욱 많은 제 

약을 가져다 줄 것이며 교회의 자율적이고 주체 

적인 사역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활동공간도 역시 상응하여 감소할 것이다.

신도와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회는 

단결을 공고히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연계가 부족 

한 많은 신도에 대해서 사상적인 인도를 추진하 
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삼자회가 많은 가정교 
회에 대해 설득과 흡수를 감행하리라는 것을 의 

미할 수 있다. 그러나 삼자회에 가입을 원치 않 

는 많은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삼자회는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 것인가? 이것은 여 

전히 양회의 처리를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예를 

들어 교역자의 양성과 문서출판사역같은 신학교 

육과 문서사역의 영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본다. 보고는 적대세력의 문 

서를 이용한 침투활동과 각종 반동사조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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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선 교 핸 드 북

조나단 차오 지음 

중국어문선교회 편역

중국교회연구소 소장이며 중국선교의 최고 
진위자인 훔콩의 조나단 차오 박사의 
China Mission Hand Book』을 중국어문선교회 
가 완역하고, 여기에 중국어문선교회와 두란 
노서원이 중국선교에 관한 방대한 양의 최신 
자료들을 부록으로 덧붙여 놓았다. 중국선교 
에 관한 한 최고，최대의 자료집. 중국을 알 
려고 하거나 중국선교에 헌신할 사람이 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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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잘 저지하려면 반드시 중국적 특성이 있는 

신학사상과 논의를 발전시켜야만 하며 아울러 각 

신학원은 장차는 점차로 자전연구센타가 되어야 
할 것이 라고 보고 있다.내 

장래의 중국적 록성이 있는 신학사상의 발전은 

여전히 미지의 요소이다. 그러나 중국관영소식통 

의 보도에 따르면 북경대학의 학자는 장차 체계 

적으로 마르크스사상에 반하는 서구의 학술저작 

을 잘 선별하여야 하는데 이유는 이런 서방학설 

들 이 「이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치 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심한 평가와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0 얼마 전에 전해진 소식은 

문화계가 이미 극도로 정비되었으며 이런 상황은 

상당한 기간 계속될 것 같다. B 문화사상이 보편 
적으로 압제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적 특성 

을 지닌 신학사상은 도대체 어떨 것인가? 그것은

신도들의 신학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점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 
이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삼자와 기협의 관계에 대 
해서도 언급, 삼자는 금지될 수 없는 것임과 동 

시에 91년에 제5회 전국양회 소집을 결정하였는 

데 삼자의 장래 40년의 진로와 관계가 있게 될 

것이다. 국무원 또한 금년에 착수를 보게 된 종 
교법 제정을 제기하였다. 장래의 일련의 종교회 

의와 종교관련법규의 제정은 모두 인민의 종교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교회 

의 장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중국에서 

하루 속히 중국실정에 맞는 종교법이 반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중국이 주께로 돌려 

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란다. #

《守望中華》제1이 기 (1991.3〜4 )에서

11) 同上 p. 16

12) 원래는 《光明日報》1991.1.31 일자에 실렸던 기사인데 
발췌하여 실었다.

13) 《明報》1991.11.3

《明報》에서 1991.2.1 일자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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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종교정책 其二®

외로운 울림

吾고기I 에국조직은 최근에  국가를 옅 

별히 사항하지■는 선전을 ~y■화하고 해오I 

吾고서!력이 중국에 대해 행하는 화 39 연 

변을 타:마하지■고 소리를 높여 •추=당하였 

다 종고며1가 *h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정광꾼으1 담화 (講 和 )만 은  도리어 또 다 

른 목소리를 내었다 .-----------------혈者

1990년 9월 6일 정광훈(기독교양회주석)은 중 

국정협위원의 신분으로 전국인대상위회의에서 담 
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의 내용은 주로 현재 당의 

종교사무처리의 방법과 실태를 평가함과 아울러 

《19호문건》에서 시작된 종교정책을 시행관철하 

기를 요구하였다. 정광훈은 4000자에 달하는 담 

화를 통해서 국내외의 많은 종교인이 있기 때문 

에 민족단결의 이해득실이라는 차원에서. 당과 

군중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종교관리제도를 실 

시하지 말라고 역설하였다.

정광훈은 현재의 •모든 일을 붉은 색안경을 쓰 

고 보 는 (凡 事 左 三 分 )’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종교를 통해 민족을 단결시키는 것이 모든 안정 

에 부합된다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으 
나 종교단체의 앞날을 위해 자유영역을 개척하기 

를 도모하면서 종교단체가 정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 상황하에서 자주독립적으로 종교사무와 활 

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기를 강 

력히 희망하였다. 아래의 문장은 바로 정광훈의 
말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이 
번 담화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다.

(연구부 제공)

다시 19호문건을 둘어 행정명령을 애써 거부하 

다.

문건은, 현재 당의 종교방면의 사무처리의 출 

발정과 입각점은 신도돌의 신앙과 종교관습을 존 

중하여 그들과 광대한 근중들올 단결시켜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투신케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호문건》은 정부의 종교정책 실시의 기본 

으로 받들어져야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신도들을 

조절하여 사회주의 중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 

케 하며 민족단결과 중국 진훙 사업에 안정되고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정광 

훈은 현재 종교와의 투쟁을 통해 종교문제를 처 

리하려는 수법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 
로 역효과를 내어 민족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목 

표는 오히려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는 신도대중이 사회주의에 적극성을 되도 

록 하는 데 종교계 애국조직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 정씨는 이런 이유로 정부는 마땅히 종교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도와야 하며 종교조직이 

신도들 가운데서 일하게 하고 정부는 행정명령을 

빌미로 종교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을 자제해야 한 
다고 말했다. 정씨는 《19호문건》을 적절하게 

원용하여 자신의 논리적 근거로 삼았다.

《19호문건》은 「종교신앙문제를 포함하는 사 

람들의 사상문제,정신세계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대단히 해 롭 다 .』고 말한다.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종교활둥을 통제하려는 

의도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종교정책은 《19호 

문 건 》의 정신과 점점 멀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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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정광훈은 《19호문건》의 원칙에서 후퇴하지 
말고 견지하며 이 정신에 따라서 행사하기를 강 

조하며 종교계의 애근역량을 신임하녀 그들을 보 

조해주고 사용하는 방법으토 한다면 광대한 신도 

대중이 당과 정부의 주위에서 단결할 수 있게 된 

다고 강조했다.

정광훈은 정부의 종교단체에 대한 신임정도를 
묻고는 정부가 종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 

후 종교계의 신도와 정부, 종교계 애국조직간에 

는 부정적인 좋지 못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 

장하였다.

무슨 이유로 종교계 애국조직은 신임을 얻을 

수 없었는가? 통제로 인해서 죽은 묫이 숨죽이며 

자체의 종교조직의 특성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활동할 수 없는가? 단지 94 사랑만을 신임하며 

종교인들의 관심사는 둘아보지 않으며 행동명령 

에 의한 신도의 통제를 과신하여 애국종교단체를 

쓸데없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심지어는 수다한 신 

도들과 서로 대립하는 세력이 되게 하였다. 이 

결과 당과 대중간의 관계는 대단히 긴장되었는데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다.
이 글은 해외 종교세력의 침투와 불법적 활등 

을 종교활둥의 주류로 보지 말 것과 현실상왕은 

정부의 건해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 

론 , 정광훈은 침투와 불법적 활등의 관리를 반대 
하지 않으며 현실상황의 한 면만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려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종교활 

동이나 단체마저도 타격과 관리의 첫 대상이 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종교애국조직의 독립자주적인 모습을 쟁취하고 

유지함

강연내용은 •오늘날과 같은 모든 것을 붉은 색 

안경을 쓰고 보는(凡事左三分r 처리수법에 대하 

여 비평하기를 이러한 사람들은 도대체 종교를 
통해서 대중을 단결시키려 하지 고 오히려 항 

상 대중을 좌절시키고 심지어는 신도가 많은 가

정교회(이 가정교회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한다. )를 철저하게 단속을 시작하기까지 
하여 각처의 신도들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서 

여기저기서 양회로 달려와 도움을 요청하게 하였 

다. 정씨는 이런 관리와 통제는 종교에 극도로 

열광하게 할 뿐으로 종교활동은 뿔뿔이 지하로 

숨어들게 되어 더욱 사람을 망치기 십상이고 제 
도끼로 제 발 자르는 식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 리 

라 생각했다.

이 글은 40년 동안의 종교업무의 가장 중요한 

경험과 교훈을 총괄하여. 행정명령의 수단으로 

사람들의 사상이나 신앙문제를 처리해서는 안된 
다고 말하고 있디. 종교관리와 신도단결은 마땅 

히 정부의 종교업무부서와 종교계애국조직에 의 

지해야 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씨는 두 단체가 당의 영도하에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것으로 상호간에 지원과 협 

상과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 

았다. 이것은 정광훈이 당의 정치입장과 같은 입 
장을 고수함으로써 정부가 종교단체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자율통제를 신뢰해 주어서 교회업무 

처리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 
이고 자주적인 모습을 형성하여. 현재의 종교조 

직이 관변색채를 띠고 있다는 인식들이 불식되기 
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광훈은 정부가 명실상부한 종교업무부서를 

운용하고. 진정한 종교관리의식이 생기기 위해서 
는 종교간부의 성실한 체험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리의 강화는 세 가지 단계와 성질이 

다른 이넘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1. 정부의 종교관계업무와 종교관계간부의 관

리
2.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업무관리

3. 종교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침투와 불법활 

둥에 대한 관리

정씨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의 세 가지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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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실시되지 않아서 항 

상 함께 언급되어서 매우 큰 혼란이 있었고 정상 

적인 종교활동을 통제하였다. 그는 또 종교간부 
에게 종교에 대한 반감을 털어버리고 신도와 속 

엣말을 할 수 있는 친구로 사위고 군중업무와 통 
전업무. 사상설득운동의 고단수가 되기를 배우라 
고 원고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종교관리를 강 

화한 효과를 이골어 낼 수 있으리라고 핀고했다.

동구의 변헉이 중국정부에 가져다 준 계시

동구의 변혁을 언급한 담화내용 중에서 정광훈 

은 동구에서 종교문제를 무력하게 처리함으로써 

거대한 변혁을 초래한 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동구사태에서 교훈을 받아 종교활동을 더 

욱더 제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 

하여 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더욱이 
종교활동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 

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는데, 이 건해는 종교계가

신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만 조성할 뿐 더 나 

아가서 당과 종교신도간의 관계만 소원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정광훈은 폴란드와, 동 독 . 형가리. 체코슬로바 

키아 및 루마니아사태의 자료를 예로 들어서 종 
교지도자가 정부와 대중의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쌍방에 대해서 평형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쉽 

지 않는 일이다. 동구의 어떤 교회지도자가 과거 

오랫동안 정부와 협조하다가 사태 후에는 그들이 

교회의 이익을 배반했으니 반역자라고 공격을 당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정광훈은 양회가 정부의 견제를 받고 있기에 
이미 자체적으로 교무를 처리할 독립적인 상태도 

아니고 동구교회처럼 감히 정부의 명령에 맞설 

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루마니아사태를 정부가 민족문제를 부당하게 처 

리한 결과로 인용하였지 종교가 사태를 야기시킨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동구원의 경험을 통해 

서 정부가 민족정책과 종교정책을 잘 실시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느끼고 각 종교가 대중을 잘 유 
도하고 교육하게몸 촉진함으로써 신도들의 단결 

을 공고히 하며 확대시키기를 바랐다.

정광훈은 최근의 여러 가지의 사건에서 보듯, 

정부의 종교부문 담당관리가 명령을 발동하여 종 

교활동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공산당이 통전의 
우세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나머지 행정명령이라 

수단에만 얽매어 있음을 폭로해 주는 것이라 보 

았다. 정씨는 이 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도 정부 
가 종교통전의 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고 

무시키면서 정부가 방비나 관리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종교계를 신임하여 주도록 설득코자 시도 

하였다. 장래의 종교상황은 반포될 종교법의 내 

용에 좌우될 것인데, 이를 살펴 보아야만 정부가 
종교계를 신임하고 있는지의 태도 여부를 좀더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守望中華》제103기(91. 7-8) p. 15-16 에서

(중국 어■느 상자고호I안여 있는 연보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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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독교 토착화의 
필요성과:가능성 (V)

- 중국교회 역사발전의 관젇에서 검토함 -

林治平

(연구부 제공)

V.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의 필요성

상술한 분석검토를 통해서 볼 때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는 확실히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복음이 오래도록 뿌리내리고 발전하게 하려면 

기독교r토착화』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교전파학의 관점에서는 복음의 내용 및 그 성 

질은 반드시 부호체계의 토착화를 통해서만 현 

지에 뿌리내릴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땅끝까지 두루 전파되게 하려면 역 시 「토착화J문 

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현재 중국 각지교회에 

는 모두 선교사역을 중시하고 있는데 풀러신 

학원에서 선교학을 가르칠 때 교회의 가장 

우선해야 할 선교사명은 바 로 「異文化 선교사역 

(cross-culture evangel ization)j이라고 한다. 

어느 異文化 선교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는 반드 

시 문화적 민감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문화의 각 

종문화의 기저선(cultural base line)을 이해하 

여. 선교사 자신의 본토문화부호에 의거하여 이 

문화의 문화부호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을 피해 

야 하며 아울러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이념을 

본토화과정을 통해서 이문화 가운데서 뿌리내리 

려 발전하게 해야 한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이 자신의 문화사회 중에서 뿌리내리게 하거나. 

이질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문화 가운데서 복 

음을 전파하며 복음이 이문화 속에서 뿌리내리고

발전하게 하는 데는 다 토착화문제가 상당히 중 

요한 관념이 된다.

VI.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의 가농성

과거 중국교회의 역사발전사실의 검토에서 우 

리는 중국 기독교토착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 

는데 아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⑴ 문제분석

과거 중국에서 발전한 천주교 약 400여 년을 

포함하여 기독교 180여 년의 선교역사 속에서 행 

위과학의 방법을 활용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려 

고 한다면. 우선 그 전파 과정상에서 발생한 토 

착화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고 그 진상을 확실히 

파악해야만 한다. 감정이 앞서서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문제를 알 수 없게 해서는 안된다.

(2) 성서해석학의 운용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서의 기독교의 토 

착화문제를 얘기할 때 기독교와 중국문화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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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과정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중국교회가 받아 

들인 서방형태의 기독교는 마땅히 원래의 상태로 

환원되어야 하며 껴입허진 서방문화의 외피를 벗 

어버린 후 진정한 기독교나 토착화된 기독교를 

찾아야 한다. 동시에 중국문화에 대해서도 역시 

마땅히 환원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환원과 

정이란 한편으로는 중국(유교)문화의 진정한 함 

의를 탐구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문화 

의 발전에 근거를 두어 나온 기독교의 특질과 정 

신을 이해하고 ■•성서해석학」의 분석을 거친 후 

서로 상충되는 점을 찾아내어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장기적인 연구분석과 대화협 

상을 거치고 다시 정합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 

소 진정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또 어떤 학자 

는 비교적 분명하게 서로 통하는 데서부터 이야 

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기 

독교의 사량과 중국 유가의 仁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 양자는 해석상에서 

비교적 쉽게 결합할 수 있다.

(3) 전문가의 소집

토착화문제를 토론하는 데는 신학자. 사회학 

자 , 역사학자, 선교학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 

이 과학이상의 행위과학방법으로서 토론해야 만 

한다. 등시에 이런 전문가들은 견실한 신학적 기 

초와 풍부한 경험적 신앙 및 성경해석에 대한 상 

당한 소양을 갖추고 실제 상황과 연관지어 연구 

를 진행해야만 우리가 현재 실현해 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⑷ 타문화경험의 홉^

기독교쪽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들도 기독교 

이외의 학자 및 각계인사들과 접촉하여 대화하고 

아울러 타문화를 접촉해야만 비로소 기독교 밖의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 어디인가

(중국 어느 심•지■교호|의 내부 )

를 알 수 있다. 이런 대화를 거쳐서 중국지식계 

충과 일반 백성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관심 갖 

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난 후에야 이것에 대처하여 선교목적을 달 

성할 수 있다. 기독교의 바깥쪽에서 애기하자면 

개방적인 태도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의 신앙 

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상호간에 대화할 

수 있고 완전 토착화할 수 있다.

(5) 신학적 시야의 확대와 신학교육의 개선

토착화의 요구에 직면하여 오늘날의 신학교육 

은 반드시 다시 출발하여 대담하게 개혁해야 한 

다. 과거의 중국교회사의 발전에서 본다면 중국 

교회나 신학교육은 중국의 사상 • 문화 • 역사 - 

교회사에 거의 주의하지 않았다. 지금에야 그쳤 

지만 중국의 신학교육은 서방에 편향되어 있었으 

며 자전의 각도에서 본다면 받은 신학교육의 배 

경도 순수하게 중국인의 관점에서 받아들인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날의 신학교육에

- 32 -



서 마땅히 이 방면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신학교육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구 

조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하여 중국문제가 어느 

곳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지적힐 수 있게 해야 한 

다. 그런 후에야 신학생은 선교학을 옳게 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받은 인재가 서양 

변 중학상의 문제에만 얽매여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둥의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틀을 받아들여 

중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는 근본적으로 결 

합할 방법이 없게 된다. 또 많은 민간사회, 특히 

이른바 민간신앙의 사회는 이해할 방법이 없고 

복음을 전할 때 부호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토착 

화와 선교의 목적에 도달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의례나 제 

사 둥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문제는 오늘날 

의 교회가 더욱 용감한 태도로 대처해야 하며 즉 

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계속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영원히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된다.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 말고도 또 많 

은 부호의식 같은 표면적인 문제가 첫째 장애일 

것이고 만약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깊 

숙이 전달할 방법이 없다. 그리하여 이상의 몇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신학교육의 시야는 반드시 

넓혀져야 하며 신학교육의 내용은 반드시 더욱 

토착화를 심화해야 하며 전도인재의 토착화소양 

과 훈련정도는 필히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 

게 될 때에라야만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 문제 

가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6) 대전통(ᄎ傳統)과 소전통(小傳統)의 병행

중국에서의 토착화는 반드시 사회의 여러 계충 

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생각이 깊은 소수의 인사 

가 조성한 대전통은 생각이 없는 대다수가 조성 

한 소전통을 이골어 나갈 수 있으며 소전통도 대

전통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그 

중의 하나에 편중되었다면 반드시 균형을 잃게 

될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 토착화가 인류 

의 사상가 • 신학자 • 학자에게 던지는 일대 도전 

은, 각종의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는 것과。ᅵ•울러 

기독교가 순수한 신앙입장에 서면서도 자신과 중 

국문화가 서로 통할 수 있는 맥락을 찾게 해 주 

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으로서 

실천에 힘쓰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기층문화까 

지 파고들어 그 중국의 일상생활의 기층문화에서 

연마되고 단련받아 생명의 열정을 다 쏟아 빛과 

소금이 되어 그 영향력을 발위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에서의 기독교토착화 과정을 강화시켜야 한 

다.

VL 結 論

기독교의 기본이론 즉 그 중요한 진리와 원칙 

은 영구불변적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각 민족에 

게 빛을 발하려고 한다면 각 민족 속에 뿌리내리 

고. 융화하고 세우는 둥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 

며 그 중요한 진리를 각 민족 문화. 사회생활 속 

에 구체화시킨 토착화 관련화 정경화과정을 통해 

서만이 비로소 기독교는 각 민족의 기독교로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각 사람의 nᅡ음과 문화 

생활 속에 확실히 뿌리내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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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基督教ᄉ物 小傳 (서울대성경반 제 공 )

뉴욕화교부두 선교의 개척자

許 序  ( 1 8 5 4 - ■시 1  9 3 6  )

廣東省 台山縣

許序 (1854〜1936?) 목사는 해 

외 차이나타운에 헌신하여 전도 

사업에 종사한 재미화교의 한 

사람이다. 청말 중국인들의 미 

국이민의 물결에 편승하여 중국 

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근면과 노력으로써 

그는 보다 높은 목표에 도달하 

기 위해 열심을 다하였다. 그는 

훌륭한 영어기초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귀의하였고 목 

양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대학 

및 신학원에 들어가 깊이 있게 

공부하였다. 졸업 후 장로회의 

파송을 받아 뉴욕의 차이나타운 

으로 가서 전도사업을 시작하였 

다 . 처음에는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와 그 

의 미국인 부인의 손발에 못이 

박히는 노력으로 뉴욕에 중국인 

들의 첫 자립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 또한 뉴욕지구에서 중국 

국적을 가진 목사가 운영하는 

첫 교회이기도 하였다. 許汗은 

여러 해 동안 뉴욕 중국인교회 

에 헌신하였으며, 만년에 목사 

직에서 은퇴를 한 후에는 낙업

이 그 뿌리로 돌아가듯 조국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소원이 일게 되었고 그 소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모두 가업을 이어서 

許표의 뜻을 계승하여 탁월한 

성과들을 거두어 들였다. 근대 

중국 기독교계에 있어 許序 일 

가는 그 명성이 宋氏가정에 버 

금가는 또 하나의 훌륭한 가정 

이라 할 것이다.

許汗 목사는 1854년에 탄생하 

였으며 출생지는 廣東省 臺山縣 

의 永寧村이었다. S 山의 위치 

는 廣州의 서남쪽, 靑山縣의 서 

쪽에 있었으며 부근의 開平. 思 

平, 新會의 三縣과 함께 ‘四邑1 

이라 합칭되었다. 이곳은 廣東 

省에서 가장 유명한 회교들의 

고향중의 고향이라 할 수 있 

다 . 이 내 읍의 사람들은 모두 

모험정신이 풍부하였고 게다가 

이곳의 한경은 결코 이상적이라 

할 수 없었으므로 너도나도 해 

외로 나가 든벌이를 하였다. 四 

邑에서는 清 중엽 이후 미주대 

륙으로 이민을 떠나는 풍조가 

만연하였는데 許:序도 이 四邑의

사람인지라 예외일 수가 없었 

다. 그는 14살 되던 해 역시 기 

선을 타고 동쪽으로 건너와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서 

돈벌이를 하고자 하였다. 許序 

의 가정은 중국의 전통적인 농 

촌가정이었다. 일하며 공부하는 

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집내력이 

었으므로 어린 시절에는 형제들 

과 함께 시골 서당에서 공부를 

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 부터 

먼 미국 대륙에 대하여 이미 대 

략 들어 알고 있었다. 아울러 

어느 정도 동경심을 갖기도 하 

였다. 후에 許序의 3녀 許靈統 

은 부친을 회상하는 어느 글 가 

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그 (許 开 ) 는 다른 소년들과 
같이 永寧 村이라는 좁은 지경 

밖의 광대한 세계를 뭄꾸었다.”

1868년 9월 , 許序에게 기회가 

왔다. 그는 한 척의 범선이 흉 

콩에 정박해 있는데 곧장 센프 

란시스코로 향해 갈 것이라는 

풍문을 들었다. 이에 그는 아버 

지에게 돈율 얻고 친적들에게 

돈을 꾸어서는 배표를 살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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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마련해가지고 사촌형들과 배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 許序은 학업을 일단락 지은
함께 臺山으로부터 훙콩을 거쳐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그 

의 나이 14살이었다.

許폭은 60일이나 되는 긴 항 

해여정율 마치고 센프란시시코 

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센프란 

시스코의 차이나타운으로 인도 

되었다. 許序은 그 곳 차이나타 

운의 생활이 고향에서의 생활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졌다. 조 

금도 이국에 있다는 느낌이 들 

지 않았다. 이렇게 잠시 동안의 

즐거운 날들이 지나자 許휴은 

나가서 일을 찾아 자신의 생계 

를 유지해야 했다. 당시 중국인 

들의 미국이민의 황금시기는 한 

번 가버리고 오지 않았으며 오 

히려 중국인들을 배척하는 풍조 

가 한창 격렬해지고 있었으므로 

돈벌기가 쉽지 않았다. 하물며 

許序처럼 아무런 기술조차 없는 

청소년에게 있어서랴.

許 ^ 은  처음에는 한 미국인의 

가정에서 하인 노릇을 하였으나 

매주 1달러 50셴트라는 아주 보 

잘 것 없는 봉급을 받았다. 오 

래 못되어 오클맨드로 가서 능 

장을 경영하는 독일계 미국인 

부부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부부는 기독교인이었다. 매번 

주일이면 항시 許序을 불러 예

도록 하였다. 許처은 영어를 배 

우기 위하여 또 주인의 비위를 

맞추어 주기 위하여 흔연히 그 

들의 청에 따랐다. 점점 시간이 

지나자 許汗은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커다란 흉미를 갖게 되 

었다. 또 그가 참석하는 교회 

--- 오크랜드 百老准 장로회 목 

사 예야거(藝雅各) 박사 부부의 

우정어린 접대를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1874년 7월 정식으로 세 

례를 받게 되었다. 이 날 이후 

그의 믿음은 날로 돈독해져 갔 

고 전도사업과 목양사업에 헌신 

할 뜻을 갖게 되었다.

예야거 목사는 許序의 그러한 

부지 런함과 옹대하고 장한 뜻이 

충만해 있음을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곁에 

서 그를 도와 주었다. 그는 許 

序을 위해 면!실베니아의 르네와 

(曰內瓦) 학원에 들어갈 수 있 

도록 배려해 주었다. 許표은 마 

침내 1882년이 학교에 들어가 

영어를 배우게 되었다. 2년 후 

(1884) 다시 펜실베니아주의 西 

方대학(지금의 피츠버그대학?) 

과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의 레 

이언(勒恩)신학원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1885년 여름 졸업하였 

다.

후에 즉시 장로회 전도부의 파 

송을 받아 뉴욕의 차이나타운으 

로 가서 교회개척사업에 종사하 

였다. 그는 차이나타운의 중국 

인 상점과 세탁공장을 방문하면 

서 비로소 중국인 사회의 상황 

과 문제점율 깊히 이해할 수 있 

게 되었으며 실마리률 찾율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먼저 주일학 

교부터 손을 댔고 점점 성인에 

까지 전도를 확대해 나갔으며 

마침내 하나의 중국인 교회가 

이루어질 만큼 규모를 확충해 

나갔다.

許폭이 고생하며 차이나타운 

에서 전도사업에 종사하고 Si을 

무렵 한 네덜란드계 미국인 루 

이스 아남(Louis Van Arnam)이 

라는 여인이 주일학교 교사의 

신분으로 차이나타운 교회사업 

에 참여하고 싶어하였다. 후에 

그녀는 또 장로회 전도부 파송 

을 받아 許중과 함께 동역하게 

되었으며 함께 뉴욕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사업관계로 인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게 되었으 

며 날이 갈수록 사링■하게 되어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 이 외국 

인과의 결혼은 당시 보수적이었 

던 사회에 확실히 커다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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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었다. 그들은 대학구내의 

장로교회를 택하여 식을 거행하 

였다. 주임목사인 알렉산더 박 

사가 주례를 맡았다.

許序과 그의 부인 루이스 아 

남은 결혼 후에 더욱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중국인들 

사이에 전도사업과 목양사업에 

헌신하였다. 당시 차이나타운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에 빠 

져있었으며 도박이 성행하였다. 

許휴부부는 열심히 동포들에게 

이러한 악습을 줄여나갈 것을 

진고하였으며 그들이 도박의 죄 

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 

록 힘껏 도왔다. 또한 그들의 

심령을 정화시켜 그들에게 낙관 

적인 인생관과 그리스도의 영생 

에의 소망율 가져다 주려 하였 

다 . 이 방면에 許序부부는 대단 

한 심혈을 기울였고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 확실히 뉴욕 華僚 

社會에 있어 공적이 있는 훌륭 

한 목사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許汗 부부는 뉴욕 차이나타운 

에서의 열심있는 전도의 결과로 

마침내 신도들의 헌금으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게 되었다. 

마침내 뉴욕시 제일 中華長老敎 

會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許유 부부는 뉴욕 차이나 
타운에서의 열심있는 전도의 
결과로 마침내 신도돌의 헌 
공올 가지고 땅율 구입하고 
건을율 짓게 되었다. 마침내 
뉴욕시 제일 中華長老敎會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 교회는 뉴욕시 맨하탄 중 

구에 위치하였다. 이 교회의 성 

립은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첫 

째 그것은 뉴욕지구에 세워진 

첫번째 중국인 자립교회였고 둘 

째 그것은 뉴욕지구에서 중국인 

목사가 담임하는 첫번째 교회였 

던 것이다.

許序이 담임하던 뉴욕 제일 

중화장로교회는 대학 부근에 있 

었으므로 콜롬비아 대학과 뉴욕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학생들 

과 gt德街와 唐ᄉ街의 주민들에 

게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였다. 

이로 인해 교회예배에 참가하는 

교인수가 대단히 많게 되었다. 

許汗 목사는 또 개방적인 태도 

를 취하여 교회당을 개방하였으 

므로 뉴욕에 온 중국인들이 교 

회로 가서 며칠씩 묵어도 여전 

히 환영율 받았다. 이로 인하여 

혁명중에 망명한 孫中山 선생은 

매번 뉴욕에 들를 때마다 항상 

許序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숙

사에서 머물렀다. 許처은 孫선 

생과 수년 등안 교분을 가졌으 

며 막역지우가 되었다. 그래서 

매번 孫선생이 뉴욕에 오게되면 

許汗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의 

도리를 다하여 손선생을 정성껏 

모시었다. 許汗의 회고록과 ■달 

許靈棘의 회고에 의하면 혁명시 

기에 혁명당원 또籠惠. 寵佑 형 

제가 항상 방문하여 협의를 하 

였으며 五權憲法의 이론적원칙 

은 바로 이 시기 이 곳 교회 2 

충 방에서 토론하여 결정한 것 

이었다. 許汗 부부는 國父를 접 

대하는 것울 영광으로 여겼으며 

또한 그의 정치생애 중 가장 어 

려운 시기에 國父를 도울 수 있 

음을 영광으로 여겼다.

許汗 부부는 만년에 은퇴한 

후 낙염이 그 뿌리로 돌아가둣 

1919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 

들은 여섯 명의 딸을 길러냈는 

데 모두 훌륭한 신앙과 교육지 

식을 지닌, 근대사에 있어 걸출 

한 인물들이었다. 晏陽初. 朱友 

漁, 桂 質庭. 張福良 네사람은 

모두 許汗 부부의 사위들로서 

국가와 사회, 교회에 공을 세운 

이들이었다.

(中國基督敎ᄉ物 小傳 上 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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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산당원의 구원
王 少 芳

나는 날 때부터 골수 공산주 

의자였다.

나 는 「혁명J가정에서 자라나 
부모가 부대에서 공업설계소로 

직장이 바뮈었던 탓으로 가정 

형편은 자연 부유한 축에 들어 

어려서부터 애지중지 보살믿을 
받있고, 또 적지 않은 혁명이론 

의 주입과 영향을 받아 그 배경 

이 「나면서부터 공산주의』라 할 

만했다.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는 마침 기세도 등등한 문화대 

혁명 시기였는데 나는 ‘ 우리가 
영웅호걸이다•라는 식의 어투로 

열렬히 가슴을 치며 “ 나는 紅五 
類(주 : 노동 자, 능민, 병사, 혁 

명간부, 혁명열사를 통털어 이 

르는 말 )다 /' 하고 얼마나 수도 

없이 말했는지 모른다. 당의 부 

름은 나를 문혁 투쟁의 와중으 

로 밀어넣었다. 더옥 紅五類란 

배경은 내가 수백 수천의 흉위 
병의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내 

가 당의 말을 잘 듣고 당사업에 

적 극적 인 데 다가 혁 명 사상으로 

곽 차 있었으므로 학교 당조직 
이 나에 대 해 서 「적에 대해 입 

장이 확고하고 계급성이 분명하 

며 당과 동지에 대해 깊은 열성 
이 있고 충성심이 뚜렷하니 어 

씨 좋은 둥지가 아니겠는가에

라고 인정해 주었다. 이 때문에 

나는 매우 빨리 공산당에 입당 

할 수 있었다. 후에는 추천을 

받아 위생학교에 무시험 입학을 
하게 되었고 게다가 쟁쟁한 학 

생지도자가 되었다.

당의 부름으로 서하병원에
19기년 8월 나는 간호사 훈련 

을 마쳤다. 안정된 자리로 걸어 
나가려 할 즈음에 학교의 당서 

기가 나를 불러내더니 내가 서 

하병원에 가게 된 까닭과 그 곳 

에서 의 r 실제필요_!를 일 러 주었 

다. 나는 당의 배치에 전적으로 

복종한다고 표시했지만 당서기 

가 강 조 한 「실제필요J 란 것이 
매우 의 심스러웠다. 그러 나 당 

의 이익에 절대복종한다는 원칙 

하에 서 는 따져풀어 볼 필 요조차 

없는 일이었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내가 외과 

병동의 간호사가 아닐 뿐더러 

게다가 석 의사를 개조하는 교 

육임무를 떠맡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방금 투1 

어 나온 계집애를 통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의사를 개조해 보겠다는 것이 

황당하고도 가소로운 일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르나 지대한 된력

(번역부 제 공 )

의 국가와 당이 모든 것을 좌지 

우지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야 우가 감히 당의 말율 듣지 

않겠는가? 석 의사가 기독교가 

정 출신이란 말을 듣고 나자 나 

는 이마를 잔뚝 찌푸리며 ‘이번 

은 정말 화강암을 만난거야!’ 

하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난 이 

제껏 반종교 무신론자였고 보통 
때에도 예수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영락없이 미신 신붕자, 낙 

오자, 구제불능의 인간들 앞길 

이 곽 막인 자들이라고 여기며 
몹시도 미워했다. 지난날 문혁 

초기에 나는 흉위병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성경율 

수색해 내어 불태워버리고 교회 

당을 봉쇄하고 교인들율 핍박하 

며 사상투쟁율 벌였다. 그런데 
오늘은 나보다 한 수 위의 의사 

와 상대하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이 사람이 그런 가정 출신이었 

다는 것이다. 나는 좀 어렵겠다 
고 느끼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를 몰랐 다. 옛날 같았다면 

야 군중을 동원하여 그를 몰어 

내어 비판투쟁을 한번 벌이고 
억지로 사상개조를 행하도록 하 

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런 행 

동이 통하지 않게 되었으니, 그 

렇지 않았다면 당은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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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그에 대한 사상개조의 일 
을 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으리 
라! 나는 내 생명과 당의 사업 
을 하나로 연결시켜 생각할 때 
마다 용기와 교만한 마음이 일 
어나 당원이란 위신을 앞세우며 
석 의사에게 공세를 펼쳤다.

모 주 석 은  당원들에게 항상 
「조사 없이는 발언권도 없다j 라 
고 가르쳤다.

석 의사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에 대한 투철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 남율 알 
고 자기를 안다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상 
영역의 투쟁도 예외는 아니니 
7}!

나의 사상개조자 석 의사
내가 석 의사를 좀더 이해하 

게 되면서 알게 된것은 연로한 
그의 어머니 말고도 두 형과 형 
수와 누나가 있는데 집안 여러 

대에 걸친 독실한 기독교 가정 
으로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중심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아주 융화가 잘 
되어 기쁨으로 생활하며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어떠한 
압력에서도 중단하는 법이 없다 
는 사실이었다. 석 의사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그의 어머니 
는 갖은 고생을 다 하며 자식들 
율 길러내었으며 더구나 그리스 
도의 정신으로 그들을 가르쳤 
다. 자식들의 어머니에 대한 존 
경심과 효성이 아주 지극하다.

이러한 가정이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이라면 무슨 죄가 
있을까?

석 의사는 중산학원을 졸업 
한, 성품과 학업이 모두 뛰어난 
수재로서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며 사상이 단순하고 전심 
전력으로 의학을 연구, 남달리 
빨리 학문이 깊고 뛰어난 의술 
을 지닌 주치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관계도 좋고 
병자에 대한 책임감이 깊고 사 
랑도 있어 대중의 깊고 넓은 사 
량과 존경을 받고 있다. 그렇다 
지만 장기간에 걸쳐 공산주의 
교옥을 받았고 더옥이 집을 떠 
난 지가 아주 여러 해가 되었 
고, 기독교 집회에 거의 참석지 
못했을 테니까 나는 그의 영적 

생명상 반드시 그가 연약해져서 
믿음에도 점점 동요를 일으키게 
되고, 처음에는 비판을 받을까 
봐, 후에는 더욱 핍박과 앞날이 
막힐까 두려워서 틀림없이 차츰 
차츰 하나님과 멀어졌으리라 생 

각했다.
나는 이렇게 그의 심리를 잘 

못 계산하고서 그의 사상의 밸 
브를 열어 제치고는 그의 생활 
가운데로 뛰어들게 되었다. 많 
은 접촉과 담화, 변 론 「마음의 
교류」등을 거치면서 우리 사이 
에는 대립이 양해로. 분열이 융 
화로 바위어 갔고 한걸음 더 나 
아가 솔직하게 대하게 되고 서 
로 사링■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끝내 나의 등기와

임무를 저버리지는 않았는데 나 
는 공산당원으로서 줄곧 공산주 
의에 충실하여 당의 모든 결정 
을 집행해 왔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에 타협하기란 어려운 일이 
었다. 게다가 당시에 나는 그들 

의 잘못된 신앙을 부서뜨릴 수 
있고 그들에게 무슨 예수구원이 
니 영생영사 같은 것들이 모두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털끝 
만치도 근거없다는 것을 알게 
해 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 
는 터였다. 나는 그들이 지난날 
의 잘못을 철저히 고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미신의 구렁텅 
이에서 깨어나오게 하려 했다. 
나는 석 의사를 개조함과 동시 
에 이상적인 남편을 얻게 되기 
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이 
것은 비단 내 희망이었을 뿐 아 
니라 당의 의도이기도 했다. 
「실제적 필요』라는 말 뒤에는 
이미 당의 계획이 깔려 있었다. 
쟁추1-개조-단결-이용, 이것이 
지식계충에 대한 당의 상투적인 
수법이었음을 내가 어찌 몰랐겠 
는가?

기독인은 약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매번 내가 토론중에 

신앙문제 이르게 되면 종종 석 
의사의 눈 속에 있는 어떤 침범 
할 수 없는 위엄스러운 빛이 내 
게 미치어 나는 크게 용기를 잃 
고 말문조차 열기가 어려워짐을 

느끼곤 하였다. 한번은 산책하 
게 되었을 때인데 나는 큰 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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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먹고 용기를 내어 석 의사에 

게 "당신은 재능있고 총명한 의 

사인데, 앞날을 위해 마땅히 
「又紅又尊』(주 : 철저한 공산주 

의자인 등시에 기술에 정통한 

자가 되는 일)의 길로 나가 미 
신을 버리고 비무산계급 사상을 

잘 개조하여 당과 함께 영원히 

걸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석 의사는 굳굳하고도 

객관적인 자 세로, "나는 紅專의 

길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 

코 미신이 아닐 뿐더러 천만번 

지당하 며, 현실문제를 피할 수 

없다. "

허 ! 그가 뜻밖에도 감히 당원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다 

니 ! 나는 조금도 사정 없이 그의 

사상을 비판하고, 그에게 닥칠 

위험성을 꼬집어 내었는데 조금 

도 타협하지 안을 뿐만 아니라 

름만 있으면 내게 구원의 복음 

을 전하려 들었던 것이다. 이상 

하 다 ! 나는 몹시 놀렀다. 만약 
그가 진리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운행하지 않았다면 어디서부터 

그의 그런 담력과 용기가 생겨 

났겠는가?

마르크스는 일찍이 종교란 약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강자에게 

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석 
의사와 그의 집안, 또 모든 기 

독교인이 약자란 말인가? 아니 

다. 확실히 아니다. 석 의사를 
두고 말한다 해도 그는 이미 자

기의 굳건함과 믿음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있는 힘 

을 다해 공산주의를 선전하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얀고 기독 

교 신앙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많은 사실 앞에서 마음 속에 맺 

힌 의혹을 풀 길이 없었는데 이 

를 테면 기독교의 도리가 자발 

적인 사링■에 터한다는 것과 같 

은 사실에서였다. 믿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당은 
어째서 고난과 핍박을 가해서 

인민이 스스로 분별해내지 못하 

도록 한단 말인가?

석 의사의 어머니는 도대체가 

법률에 저촉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단지 기 회있을 때 사람 

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뿐 

인데 이것이 무슨 죄악이라고, 

무엇 때문에 그너를 모해하여 

이 선량하고 자상한 노인네를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 어다 

넣었단 말인가?

내가 석 의사와 이 사건을 이 
야기하게 될 때마다 그는 이 사 

건에 대해 억울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를 믿는 믿음과 사 

랑하는 마음의 시련을 주신 것 

에 감사했다. 설마 그가 인성이 

나 효성이, 또는 모자의 정이 

없지는 않을 텐데 도대체 어떻 
게 이런 처지를 참아내게 되는 
것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 

가 가지 안는 것은 기독교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었다.

들리는 말에는 석 의사의 어 

머니가 사상투쟁을 당해 감옥에 
있을 때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 

워하는 기색이 없고 얼굴에 근 

심하는 빛을 띄지 않았으며 대 

담무쌍한 정신으로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크게 놀랐다는 것 
이다. 그 노인네는 믿고 의지하 

는 바가 있는 둣 자신만만하였 

다는데, 이렇듯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확실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다. 도대체 그녀의 강력한 힘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당시에 석 의사의 

어머니는 “ 만약 하나님이 허락 
하지 않으시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는 

데, 이것은 대체 무슨 믿음이란 
말인가?

나의 탐구, 나의 번화
나는 석 의사가 내게 “ 복음의 

기이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하의 죄인이 회개하여 변화하 
고 거듭나 구원을 얻게하여. 하 

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한다” 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 

다. 내 마음 속에 맺인 의문들 
을 풀기 위해 석 의사가 진해준 

대로 성경을 접촉하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 어리석은 자 

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 

도다” 하는 시인 다핏의 말씀 
한마디가 나의 적대시 하던 마 

음에 부딪쳐와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순간에 변화를 겪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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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령의 하시는 일을 내가 
비록 상상할 수는 없다 해도 나 
는 깊은 종교적 신비를 체엄케 
되었다. 감히 더 이상 나의 무 
신론율 고집할 수 없었으며, 더 
구나 하나님율 모독한다든가 저 
주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공산당원이었다. 당의 
다년 간에 걸친 교육양성율 받 
았고 자칭 마르크스주의자인 내 
가 가슴에 손율 얹고 반성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와 레닌, 두 
사람의 소위 혁명 창도자의 책 
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가? 그 
런데 그들이 창도한 공산주의가 

완전무결한 주의란 말인가?
나는 결사적으로 매달려 마르 

크스레닌주의의 책들율 깊이 연 

구하면서 그들이 창도한 공산주 
의란 지구상에서의 인류생존율 
언급한. 어쩌면 가장 좋율지도 
모률 일종의 학문적 이치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건하였 
다. 이것이 한갓 구상에 불과하 
다면 마침내는 변질될 수도 있 
고 이런 사상을 만들고 집행하 
는 것이 사람이요, 이런 주의를 
지배하는 것도 사람인데, 사람 
은 기본적으로 7정6욕이 있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정도의 사 
리추구. 탐욕. 나태와 질투의 
죄악이 있다. 공산당원이라 하 
더라도 그의 당성이 얼마나 높 
든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에 
얼마나 해박한지에 관계없이 그 
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으며 한 
그루의 「정욕의 나무』로서 사

량, 희락. 화평, 인내. 비. 
양선. . .  둥의 열매를 맺지 못하 
고 심지어 명에와 지위 진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율 가리지 있 
는.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투쟁 

율 일삼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 
교인은, 진정 구원받은 기독교 
인들은 세상을 탐하지 않고 예 
수그리스도의 보혈율 힘입고 하 
나님의 인도하심율 의지하며 초 
자연적인 영적 생명율 추구하는 
것이다. 새 생명은 그가 다른 
사람을 사링■하게吾 하고 인류를 
위해 더욱 풍성한 생활을 창조 
하도록 이 ■fi■어 준다.

예수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려 

사람들율 구한 것과 공산당이 
제창한 인민을 위한 봉사라는 
것과의 비교같은 것은 본질상 
차이가 있다. 마르크스가 진정 
남겨 준 것이란 무신론적 물질 
주의와 우월한 지혜에 대한 자 
신에 불과한 것이요 레닌이 남 
겨 놓은 것은 갖추어진 규율과 
진위적인 당의 관넘과 그 최후 
승리에 대한 믿옴 외에 그 무엇 
이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인류에게 남 
겨 준 것은 사랑, 인류를 구원 
한 영원한 사랑이 아니던가!

드[ᅵ이 새 삶을 찾다
내가 더욱 구주를 깨달아 가 

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 
타내시며 나의 믿음을 굳게 하 
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 
도록 결심케 하셨다. 이리함으

로 내가 더옥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의 공산당원율 구원하여 개조시 
키고자 하기에 앞서서 충성스러 
운 신자를 그에게 보내 이해시 
키고 영향을 끼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원의 전 
부는 아닐지라도, 내가 믿기는, 
한 사람이 공산당원이면서 동시 
에 기독교일 수는 없으나, 한 
사람의 공산당원이 변하여 기독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며 
거듭나 구원율 얻었는데 하나님 
께서는 나의 죄악대로 내게 갚 
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내가 비 
록 주를 믿게 되어 출당을 당하 
고 눙촌에서 하방(주 : 중국에서 
정신개조를 위한 눙촌 둥에서의 
육체노동 생활)생활율 하기에 
이르렀으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계 
셨다.

후에 나는 석 의사와 결혼하 
였고 한마옴으로 힘을 모아 농 
촌에서 제법 규모를 갖춘 진료 
소를 열어 수천 수만의 농민의 
병올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환경은 비록 어렵고 고 
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 
광스럽고도 밝은 경지를 만들어 
주셨으며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백 갑절 강한 믿음으로 사탄 
과 싸우며 영생하시며 훌로 하 
나이신 참 하나님율 섬길 것율 
다짐해 본다. (嫌中湧泉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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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속풍물이하기

营 미 있 는  이 색  구 害 담

이번 호에는 중국인들이 이상적인 아 

내틀 바라는 마융을 조균은 읽율 수 있 

지 않올까 해서 중국 여러 지방에서 전 

해 내려오는 이색 구혼당 91 가지를 소 

개해 드릴까 한다.

천진 남부 운하지역에 옛날부터 이런 이야 

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착실하게 살아가는 한 훌아비가 물가에 살 

았는데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고 있었다. 겨울 

이 되어 물이 얼게 되자 그는 밖으로 나가 마 

른 풀을 뜯어 모았다. 하루는 그가 집에 돌아 

와 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 근사한 식 

사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때에는 생각하기를 

누군가 마음 종은 이웃사람이 자기를 위해 그 

렇게 했겠거니 했다. 그러나 후에도 날마다 

이와 같아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 밖에. 해 

서 . 어느 날 좀 일찍 집에 돌아와서는 가만히 

방안의 형편을 살펴보았는데 양유청에서 사온 

새해그림에 그려져 있는 미녀의 손이 젖어 있 

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

이 휼아비는 혼잣말로 “ 이 미녀를 내 아내 

로 삼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꼬!” 

하고 중얼거리자 새해그림 속의 미니가 곧바 

로 그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리하 

여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이 홀아비가 아내에게 장가를 든 후에 살림

(번역부 제공)

은 점점 나아지게 되었고 게다가 후에는 자식 

까지 얻어 행복하게 지냈다.

천진에서 멀리 떨어진 절강성 소흉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해져 온 

다 . 뱃사공 일을 업으로 삼고 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도사 한 

사람이 그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었 

다 . 그런데 그 도사가 잊고 온 물건이 있었던 

지라 그에게 여러 차례 뱃머리를 돌려 돌아가 

게 했는데도 이 뱃사공은 조금도 싫어 하는 

기색이 없었다. 다음날 도사가 다시 나타나 

그에게 한 폭의 그림을 주었는데 그 다음날 

뱃사공이 집에 톨아와 보니 누군가 자기를 위 

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후에 그가 

밖에서 몰래 방안을 훔쳐보니 이게 왠일인가, 

그림 속의 미녀가 그 속에서 나와 자기를 위 

해 밥을 짓고 있는 것이었다.

그 후에 두 사람은 이내 부부의 연을 맺어 

1년 후 자식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이웃사람 

들이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실을 마을 원 

님에게 고해 바쳤다. 원님이 억지로 이 그림 

을 빼잇■아 버리자 이 미녀는 그만 원님에게 

매인 몸이 되었다. 그러나 1년 후 미녀는 아 

들 하나를 님■고는 그 아이와 함께 사라져 버 

렸다.

한편 섬서성 삼원현에서는 r九天玄女」의 이 

야기가 전해온다. 한 가난한 사람이 마을 바 

깥 외진 곳에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 살고 있 

었는데. 곧 새해는 다가오고 해서 자기가 모

- 42-



囲 선 그 2_ J5도 서  안 내 睡

아 둔 돈 이백 냥을 가지고 읍내로 가서는 한 

폭의 미너도를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그는 끼니때마다 우선 음식을 미너도 

앞에 공양하곤 했는데 어느 날 그가 집에 톨 

아와 보니 누군가 자기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다음날 그는 밖에 일하러 가 

는 척하다가 남아서 방안의 동정을 살피니 그 

림 가운데의 미녀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방안으로 뛰어들 

어 이 그림을 감추어 버렸다. 그림에서 나온 

미너는 들어갈 곳을 잃게 되어 하는 수 없이 

그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 그들의 

생활은 점점 나아졌고 또 2년 뒤에는 딸 하나 

를 낳았다. 어느 날 그 아내가 그 그림을 가 

져오기를 부탁하니 그는 무슨 일이 있으랴 싶 

어 그림을 가져다 주 었다. 그러자 이 미녀는 

이내 그림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사 

실은 이 미녀가 九天玄女로서 지상에서의 기 

한이 차게 되어 하는 수 없이 하늘로 되돌아 

간 것이다. 앞서의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여 

러 지방에도 조금씩 다른형태로 전해 오는데 

그림은 본래 민간에 보급된 지가 오래지는 않 

은 듯하나 이야기의 구상은 모두 특이하다. 

이야기의 내용은 조금씩 틀리지만 이야기마다 

그림속의 미녀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점이 같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이야기들은 

같은 기원을 가졌을 것이다. o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3,000원

(전문인협력기구)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3,500원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3. 중국선교핸드북 (두란노 서 원 ) 4,800원

1. 中國語 聖經 7,000원

(신약+ 시편+ 잠언:주음부 호)

2. 使徒信經, 主禱文 외 1.500원

使徒信經，主禱文 외 Tape 1,000원

3. 經文背誦 1,500왼

經文背誦 Tape 1,000원

4. 睡夢鄕 1，000원

睡夢鄕 Tape 1,000원

5. 飛行屋 1,000원

飛行屋 Tape 1,000원

6. 初級中國語 I 2,000원

初級中國語 I Tape(10개 ) 6,000원

7. 初級中國語끄 2.100원

初級中國語 IE Tape(10개 ) 6.000원

8. 中國文化二十講 5,000왼

中國文化二十講 Tape(3개 ) 1’500원

9. 我的第一本聖經 2,500원

我的第 一 本聖輕 Tape 1,000원

10. 예수 讚美(중국어 찬양집) 3,000원

* 구입방법: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TEL. 594-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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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경준(아시안미션 대표간사)

벧전2:9 말씀을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함께 떠 
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번은 어느 형제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10년이 넘은 일이라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다음 
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 • • 이제 두 분은 한 
부부로서 끔 같은 삶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남의 집에 전 
세로 살면서 연탄도 갈아야 하고. 주인집 눈치도 

보게 될 것이고 . . • 그러나 두 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 

도해야 할 제사장들입니다. 앞으로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 
십 시 오 . • 그리고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할 때 에, "자 , 이제 
신랑신부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걸 
어 나갈 때 하객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이 두 

사람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냄시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 님치고 당당한 분 

위기였는지 모릅니다. 글쎄 내가 아직 결혼 전이 
었고 경제적으로 비슷한 처지였던 터라 그 말씀 

들이 인상깊었고 지금까지 내 마음 속에 기억되 
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껏 들은 결혼 주례사 중 

에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하나 있을 때 
의 일입니다. 당시 400만 원 전세보증금으로 방 
하나를 세내어 이사를 가는데, 늘 마6:33 말씀을 

주장하며 살아온 나였지만 무척이나 기분이 좋지 

있았습니다. ‘ 배울 만큼 배운 내가 왜 이 사람들

집에 세들어 살아야 하나, 저 사람들이 우리집에 

세를 들면 들었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있았 
습 니다. 당시엔 새벽에 불을 켜면 식구들에게 방 

해가 될까봐 일찍 사무실에 나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곤 했는데, 그 집으로 이사간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진 성구가 바로 벧전 
2：9 전후 부분이었습니다. “• • •오 직  너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 사 장 들 이 요 . • 

외우기까지 한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신의 모습에 도전이 되었 

습니다. •무슨 제사장의 태도가 이래?’ 하는 자 
문과 함께 스스로 무척이나 멋적어졌습니다. 그 

리고 ■그렇다. 주인들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제사장인 내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더구 

나 왕같은 제사장인 내가 - • • ?’ 하는 생각과 

함께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내 마음은 다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날은 경건의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집에 돌아와서는 집 안팎을 깨곳이 물청소 

했는데 집 안팎이 깨끗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이 어찌나 환 해 지 던 지 /아 마  나를 대하는 

아내의 마음도 무척이나 밝아졌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3년 정도 있었는데 고장난 곳은 보는 대 

로 고쳐보고 마당의 나무들도 정리하고 연탄아궁 

이가 있는 지하실도 이따금 청소를 하는 둥 우리 

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기억됩니 

다.

2년 전에도 이 말씀이 내게 귀한 교훈이 된 적 

이 있습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차를 내주기 전까 

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마침 사무실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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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입학한 학교와 방향이 같아 학교까지 태 
워다주고 출근하곤 했습니다. 글쎄 요즈음 서울 

에서 아이를 자전거 두1에 태워 통학시키는 젊은 

아버지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지만 아무른 신이 

났습니다. 벧전 2:9 말씀을 기억하며 힘차게 페 

달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집 근처에 

사는 명철이(우리 큰 아이 이 름) 친구와 집 앞 

사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유 

한 편이어서 자가용 운전사가 늘 태워다주었던 

것 같습니다. 명철이가 먼저 “완 수 야!” 하고 소 
리를 지르니 반갑다고 "명철아!” 하고 대답을 했 

습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명철이가 

다시 “완수야, 우리 아빠다!" 하고 소리를 질렀 
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묘하든지. 점잖은 말은 

아니지만 요즈음 아이들이 하는 말로 ‘X 팔린다 

(?> ’ 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 
다 . 사실 그 동안 명 철이를 학교까지 태워다주는 

이 10여 분의 시간은 명철이와의 귀한 교제의 시 

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며 학교생활에 

대해 듣기도 하고 때로는 꽂이름대기, 나무이름 

대기. 동물이름대기. 더하기 빼기 등을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차 옆을 달리고 횡단보도를 건너' 

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명철이 친구가 

타고 있는 자가용 앞에서 내가 그런 초라한 모습 

이 되었는지. 그날은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학 

교까지 태워다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벧전 2:9 말씀이 또 얼마나 나를 방망이질 

하던지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알량한 내 

자존심을 다시 한번 두들겨 부수어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왕이 몸소 또 

는 아들을 시켜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신 
하들이 모르게 궁을 벗어납니다. 옷은 약간 남루 

하게 입고 주막집 마루에 걸터앉아 저만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 요즈음 살기가 
어떠하시오?” 백성들이 왕에 대해, 왕이 다스리 

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양으로

넌즈시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이 왕이나 
왕자의 남루한 옷을 보고 사람들이 때로는 얕잡 

아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는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우하든지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 

처구니없는 대접을 받으면, •어허 , 이 사람들, 

내가 누군줄 모르네 • • • ' 하면서 오히 려 속으 

로는 측은해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왕자라면 어 
떠 할까요?

현재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이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평민복’ 을 입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사링•하시는지, 독생자 예 

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솽을 

중거해야 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는 바로 이러한 나의 신분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이 

세상에서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잠시 평 

민복을 입고 세상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 

니다. 얼마나 신나는 사실입니까! O

※변 집 자 세 : “ • 왕같은 제사장이 요 •

• • ” 를 ■쓰신 이"9 준 간사와 “QT나눔의 
유익” 을 쓰신 박원석 목사는 매■주 목요일 

M 선고호| 사무실에서 제자양육올 우|한 성^  

공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9 •은 『생 13 으I 상』 8월호에서 발췌 

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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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f a r w n

Q T 나눔의 유익

1977년 8월말, 2학기부터 학교 성경공부반에 

나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처음 아를 소개받았 
다. 그리고 QT훈련율 위해 매일 아침 6시면 정해 
진 교실에서 모여 아를 하고 서로 나누었다. 기 

숙사에서 학교를 다녔던 까담에 이런 영적인 훈 
련이 가능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음을 고백한다.

점심시 간이 면 모든 성 경공부반원들이 자유롭게 
둘씩, 셋씩 짝을 지어 QT를 나누었다. 야를 하지 

않은 날은 듣기만 해도 좋았다. 서로 깨달은 말 
씀을 나눌 때에 마음에 은헤가 되었고 말씀의 역 
사하심에 대해 감탄이 나왔다. 같은 날 같은 말 
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통일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이러한 
만남과 QT나눔은 따를 정착하게 해주었다. 그리 
고 나는 QT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을 배우게 되었다.
성경반은 더 부훙되어갔다. 같은 반원끼리 깊 

은 교제가 형성됨에 따라 아는 더욱 깊어졌다. 

내가 느슨해졌을 때 같이 모여 나누는 아는 내 

게 채찍질과 격려가 되었다. 어느 사이에 나는 

QT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매일 아침 주님과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 

해 교제하는 그 시간은 하루를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 

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 

등이니이다”(시143: 8). 함께 모여 QT를 나늄은

박 원 석  목 사 ( 한남침 례교회 )

서로 따를 지속하게 하는 데 유익했고, 그 지속 

성은 지금도 훈련이 되어 야를 계속하게 해주었 

다 . 함께 공부했던 그 동료들은 지금은 각기 처 

소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현장에서 성도들을 섬 

기게 되었다. 성경반을 조직했고, 거기에서는 뺄 

수 없는 주님과의 교제 인 QT가 강의 되었고 실제 

훈련에 들어갔다. 주부들이 얼마나 바쁘고 피곤 

한가. 자너양육하랴, 살림하랴. 아침에 일어나면 
눈비비고 쌀뜨러 먼저 가야 하는 정도가 아닌가. 

게다가 매우 피곤들해서 한 시 라도 더 눈율 붙이 

려는 마음이 간절한데 QT때문에 정신이 번쩍들어 

해 했다. 처음에는 2개반으로 운영되다가 어느 

한 과정이 마쳐진 후 한 반으로 합쳐 중요한 것 

부터 공부해 가기 시작했다. 그 중에 우선 순위 

가 QT였다. 동기부여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하였다. 어떤 때는 성경공부시간에 공부를 

중단하고 아를 하기도 했다. 성경공부반에서는 

점점 이가 정착되어갔다. 도중에 한두 분이 그만 

두셨지만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었다(그러다 보 

니 이제는 아는 개인의 성실성까지 나타내는 순 

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약 7년 정도 공부하면서 모든 빈■원들이 적용에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러나 QT에서 적 

용은 매우 중요하지만 적용을 위한 QT는 아니었 

으므로 , 작은 부분에서부터 가능한 적용점을 찾 

아갔다. 이런 점은 성숙의 중거이기도 했다.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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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러나 QT에서 적 
용은 매우 중요하지만 적용을 위한 QT는 아니었 
으므로 , 작은 부분에서부터 가능한 적용점을 찾 

아갔다. 이런 점은 성숙의 중거이기도 했다. 언 
제나 공부 전에 아를 나누는데 각자의 아를 나누 
다 보면 QT나눔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했다. 성경 

반원들은 지속적인 점검을 받기 시작했고 그들은 
따에 최선을 다했다.

따를 나눔으로 유익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 

었다.
① 주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환경이나 감정에 

영향받는 신앙생활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생활을 했고,

② 서로 잘 알게 되어 돕고 격려함으로 성도의 

교제에 풍성헤졌으며.
③ 그들 스스로 지도자로서 세워지기 시작했 

다.
④ 따를 나눔으로 자기의 의견을 조리있게 발 

표하는 발표력이 향상되었고,
⑤ 자너들과도 종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자매님이 중년이

되어 원만한 가정주부로서 성숙한 가정생활을 이 
꼴어 가고 있으면서 평소 대학원 공부에 대한 미 

련을 갖고 있었다.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해야겠다 
고 하는데 말릴 수도 없는 입장이므로 격려해주 
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어 려운 영문학이었으므로 염 려스러웠다. 수일이 
지난 후 성경공부 QT나눔시간에 자매님께서 간중 
했다. 대학원 시험에 합격된 것에 우선 감사해 
했고 시험을 치르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답안작성 

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했다. 는술형 시험이었 
는데 합격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OT때문이 
라며 감사의 간중을 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야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 
다. 매일 아침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면서 QT노트를 채워가는 
그 훈련이 세상 시험을 치르는 데도 도움을 준

것이었다. 지금 그 자매님은 대학원 공부를 하면 
서 성경공부반을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공 
부하였던 모든 반원들 역시 섬기는 교회에서 중 
요한 영적 지도력을 발위하면서 사역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과 깊은 교제이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QT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상에 절대적인 것이다. 실 

제로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성경에 등장

한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이 아를 한 것이다. 
금세기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QT시간을 
가졌다. 그들이 참으로 훌륭했다면 개인적으로 
주님과 규칙적인 교제를 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 
나 나 자신부터 나를 돕는 이와, 함께 공부했던 
이들과 같이 하는 QT나놈이 없었다면 얼마나 성 
숙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전 4 :9 .10을 보 
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 
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훅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 
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유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두란노서원 제자훈련반에서 목 
사님들과 함께 QT를 나누면서 또 많은 부분들이 
보충되었다. 그 중 몇 분 목사님은 아가 실생활 
의 일부분으로 정착되어 개인생활이 설교와 점점 
일치되어간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때로는 전화로 
QT를 나누었고, 어느때든지 만나면 먼저 따를 나 
누는 것이 자연스러움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나의 QT삶은 부흉되고 있다. 나늄이 없는 QT에서 
는 결단코 성숙도,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 
어감도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지속성이 없다면 
따는 세워질 수 없다. 이를 나누지 못한다면 말 
씀의 칼은 무디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도 눈물을 훌리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린 
다. 어느 날인가 분명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기 
때문에 • • • (시 1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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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성경공부 (방송대성경 반 : 서울지 역)

빌 립 의  세 태

(사도행전8:29〜 39)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마차로 가 

까이 걸어가라•'고 하셨다. 빌립은 곧 그 내시에 

게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곧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는 말하였다. “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히]할 수 있겠는가？” 그 

리고 그는 빌립을 마차에 타도록 청하여 그와 함 

께 앉았다. 그가 읽고 있던 그 성경귀절은 말하 

기를 "그는 도살장에 골려가는 양과 같고 또 털 

깎는 자 손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도 이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가 보잘것 

없을 때 사람들은 그를 공의에 따라 재판하지 않 

았으니(원문은 ‘ 그의 재판은 탈취당했다/  로 쓰 

여 짐 )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할 수 있겠는가? 그의 

생명이 땅으로부터 탈취당했기 때문이다." 내시 

는 빌립에게 말하기를 "선지자가 말한 이 이야 

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가 

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다름사람을 가리키는가?” 

라고 했다. 빌립은 곧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 

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던 중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내시는 

말하였다. ■‘보 라 ! 저 곳에 물이 있으니 내가 세 

례를 받음에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어떤 사본 

에는 이곳에, 빌립이 말하기를, "네가 온마음으 

로 믿기만 하면 된 다 .”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 

을 믿는다” 라는 뮈절이 있다. ) 이에 마차를 멈추 

도록 명령하고. 빌립과 내시 두 사람은 함께 물

있는 곳으로 걸어내려 갔으며, 빌립은 그에게 세 

례를 주었다. 물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5 어내었고 내시도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한채 기 

뼈하면서 길을 떠났다. <^>

圖 단 어  古fl 설 ! ^

貼近 tieji*n 접근하다'

於是 yushi' 그리고. 그래서

段 du^n 사물이나 시간 따위의 한 구분

율 세는 조수사

牽 qian 잡아당기다. 골다.

宰殺 zXisha 도살하다.

剪毛 jiXnmao 털을 깎다.

羊黑 / —
yanggao 새끼 양

卑微 beiwei 미미하여 보잘것 없다.

按 〜에 따라서. 〜와 같이.

손으로 지긋이 누르다.

公義 gongyl" 공평하고 올바른

審判 sh&ipan 재판하다.

奪 duo 빼앗다. 약탈하다.

妨碍 fang ai ① 방해하다. ② 지장

站住 zhanzhu 멈추다.

提 ti ① 손에 들다.

② 아래에서 위로 © 어당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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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 文】

SHITU XING ZHUAN 
使徒 行 传

第 八 章

Shengling-
29 圣灵

dui Feili shuo Nl qil tiejin n효 che z6u Feili jiil p^odao ta ijian  n ili 
对 緋利 说: “ 你 去 贴近 那 车 走O ” 30緋利 就 跑到 太监 那里, 

tingjian ta  nian xianzhi Ylsaiy호 de shu bian w^n ta  shuo Ni  su6 nian de 
听见 他 念 先知 以赛亚 的 书，便 问 他 说: “ 你 所 念 的， 

M m m gbai ma Ta shuo Meiydu ren zhijiao wd z6n neng mingbai ne
你 明白 吗?”31 他 说: “ 没有 ᄉ 指教 我，怎 能 明白 呢? ’’

YOshi qing Feili shang che yti ta  tong zuo Ta sud nian de naduan jing  
于是 请 緋利 上 车，与 他  同 坐0 32他.所  念 的 那段 经，

shuo Ta x iang yang  bei qiandao z iisha  zhi di you xiang v^nggao zai 
说: ‘ ‘他 象 羊 被 牵到 宰杀 之 地，又 象 羊黑 在 

jiinm aode ren  shduxia wu sheng ta  yh shi zh은yang bii kaikdu Ta beiwei 
剪毛的 ᄉ 手下 无 声，他也  是 这样 不开口  C 33他 卑微 

de shihou ren  bU an gongyi shSnpan ta  (yu&nwfen zu6 tade shenpin bsi duoou) 
的 时候 , ᄉ 不 按  公义 审判 他 (一文 作 “ 他的 审判 K 夺i ’V， 
shin neng  shushuo tade shidai Yinwei tade shengm ing cong dishang
谁 能 述说 他的 世代 ?  因为 他的 生命 从 地上

duoqu 
夺去 o ”

Taijian  dui Feili shuo Qing wen xianzhi shuo zhe hua shi zhizhe 
34 太监 对 緋利 说: “ 请 问， 先知 说 这 话 是 指着 

shui shi zhizhe ziji ne Shi zhizhe bieren ne Feili jiu kaikdu cong
谁，是 指着 自 己 呢? 是 指着 别ᄉ 呢?’’ 35緋利 就 开口 从
zhe jingshang  qi dui ta  chuan ji효ng Yesu E r ren zheng w ang qian z6u
这 经上 起，对 他 传讲 耶穌t 36二 ᄉ 正 往 前 走，

daole ydushuide d ifang ta ijian  shuo Kan na Zheli v6u shui w6 shouxi v6u 
到了 有水的 地方，太监 说: “ 看 哪! 这里 *有 水, 我 受洗 有
s h e n m e  f ^ n g ’a i  n e  (y6u gtiju^n zai cl ydu Feili shuo Nl ruo shi vixin xiangrxin

什么 妨碍 呢?，，(有 古卷 在 此 有 37緋利 说: “ 你 若 是 一心 相信，
jiil kfeyi Ta  huld호 shuo W 6 xin Yesu Jidu shi Shen de erzi) Y u s h l  fenfll c h e

就 可以o” 他 回答 说: ‘‘我 信 耶穌 基督 是 神 的 儿子C”：) %于是 吩咐 车
zhanzhd Feili he taijian er ren tong xia shuili qu Feili jiii ta shi xi 

站住，排利 和 太监 二 ᄉ 同 下 水里 去，排利 就 给 他 施 法= 

Cong shuili shanglai zhude ling b 효 Feili tile qu taijian bu zai jian  ta 
ᆻ 水里 上来， 主的 灵 把緋利提了去，太监 也 不 再  见 他 

le jifi. huanhuanxixide z6ulu 
了，就 欢欢喜喜地 走路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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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양숭운)

r아무 걱 정도 하지 마 십 시 오 . 무슨 일이든지 감 사 하 는  마 욤 으 로 기도 

하고 간 구하며 여러 분 의 소 원 율  하 나 님 께  아 퇴 십 시 오 . 그러면 사 랑 으 로  

서는 감히 생 각 할 수도 없는 하 나님의 평 화 가 에 수 그 리 스 도  안에서 당신 

의 마융과 생각옵 지켜 주 십 니 다 .j (빌 4:6〜7)

진정한 신자라면 어떠한 근심도 가져서는 안된 
다 . 우리가 받는 시련이 얼마나 무겁든. 고통이 
얼마나 깊든, 고난이 얼마나 크든 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의 근심걱정거리가 될 수 
는 없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그토 

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의 독생자를 
사링■하둣이. 그분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즐거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래 
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다 .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퇴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 

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 

니 다• j

여기서 말하고 있는 r무슨 일이든지(凡 事 )」는 

일상생활 중에서의 모든 * 小事를 가리킨다. 그 
러기 때문에 우 리 는 「凡事 』를 하나님 앞에 아뢰 

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밤중에 전전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웅당 아주 자연스러이 하 
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얘기를 나누어야 할 

것이며, 또는 우리의 갖가지의 자질구레한 일이 

라든가 훅은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그분 앞에 다 풀어 놓아야 할 것이다.

또 한 「기도하고 간구하며』라는 말은 우리가 웅 
당 그분의 자너로서 온전히 그리고 절실하게 그 
분을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j 라는 의미는 어느때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야 한다는 것이다. 만 
약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에도, 우리는 적어도 그분께 이것만은 감사해야 
할 것이다. 즉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보 라 ! 이 얼마나 우리가 깊

이 감사하고 찬미할 일인가?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마 

음과 생각을 지 켜 주 십 니 다 .』 얼마나 크고 , 또 얼 
마나 참되며, 얼마나 값진 축북인가? 그러나 이 
러한 축복은 반드시 몸소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 
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보 라 ! 우리 
가 길이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이 아닌가? 만약 
우리가 그에 따라 생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리 라.

우리는 항상 름름이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들의 

마음이 쉴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를 살피고 있는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게 될 때 곧바로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에 이를 것이다. <^>

S  단어 해설 S

病危 bYngwSi 위독하다

傾轉 zh^nzhuXn ① 엎치릭■두ᅵ치 락하다.

② 여러 사람의 손이나 혹 

은 여러 장소를 거치다. 

困難 ktmn^n ① 곤란. 어려움. 애로.

② 곤 란하다. 어렵다.

誠懇 chlngkln 성실하다. 간절하다 

堅忍 ji5hr¥n ^  참고 견디다

脫離 tu5lf 이탈하다. 떠나다.

관계를 끊 다 .

讚美 zVim살 i 찬미하다.

費貴 bXoguY ① 위중하다.

② 소중히 하다. 중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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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f 荒漠甘泉』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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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물에 나타난 최근중국동향

* 문화부는 최근 각 교단과 단체에 공문을 발송 

해 중국선교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부는 ■■대 중국선교활동과 여행에 따른 협 

조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대 중국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종교행사적 성격이 강한 

중국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회신문 91.8.25)

* 中國공산당 지도부는 최근 東유럽과 蘇聯에서 

급격히 공산주의체제가 붕괴한 것은 로마교황 요 
한 바오로2세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판 

단, 상당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中國공산당은 
또 「中發6호 」라는 내부문건을 통해 전국의 종교 

활동관리부처>ᅡ 철저히 종교활동을 감시 감독하 
라고 지시하면서 종교단체와 개인의 공개적인 포 

교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동아일보 91.9.5)

* 최근 14명의 대만교회 지도자들이 중국교회협 

의회(China Christian Counci 1-CCC)의 초청에 따 

라 2주간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것은 1949년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대만교회의 중국공식방문이다 .

이 방문단은 장로교,루터교, 메노교(Memonite). 

성공회. 그리고 카톨릭 대표들이다.

(한국교회신문 91.9.15)

* 최근 중국정부의 선교자제요청과 관련, K교단 
및 K선교단체 둥의 중국선교여행이 잇달아 취소 

됨에 따라 중국선교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달 J전도단체와 K의료팀이 중국연변에 의 

료선교활동을 떠나려 했으나 관계기관이 특정국 
가여행 허가교육을 불허해 선교계획이 좌절됐다.

또 최근 K교단 목사 10여 명이 중국선교 실태 
조시를 목적으로 여행계획율 수립, 출발예배까지 

마쳤으나 정부가 목사들의 단체여행임을 알고 출 
국금지를 시킴으로 행사자체가 취소됐다. 이 경 
우는 목사들이 특정국가 여행허가교육까지 이미 

마친 상황임에도 불구, 여행이 금지된 것으로 미 

루어 정부가 중국측의 선교자제요청에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국민일보 91.9.17)

* 최근 중국 정부 고위충은 소련. 동구된의 몰락 
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분석하고. 내 
부 문 서 인 「해외종교 세력의 침투를 경계하자j란 

내용의 글을 통해 해외종교단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성중화기독교회 에서 열 린 중국선교대회 의 주 

강사인 젠레이 목사는 이에 따라 중국선교방법에 

대한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공산주의식 체제 
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새 

로운 선교법을 사용해야 할 밀요가 있음을 강조 
했다. 특히 중국 선교는 서둘러서는 절대로 성공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방송선교, 해외중국유학 

생의 제자화 훈련.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훈련과 
신도들의 양육 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분석 

했다. (국민일보 91.10.7)

# 지난 7월 왕밍다오 목사가 소천한 이早 차세대 

지도자가 누구인가가 대 중국선교를 해온 선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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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선교사 사이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워치만니, 존상, 왕밍다오 둥이 중국교회의 제 

1세대 지도자였다면 이들이 모두 소천한 이早 중 
국교회를 정신적으로 이골어가고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는 알란 얀, 임헌고 둥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일보 91.10.7)

* 서창에서 첫 주교률 임명함

중국 사천성 서창교회의 첫 중국인 주교가 5월 

5일 북경에서 서품을 받았다. 현재 나이 80세인 

사조강(謝朝剛)주교가 북경의 성모무원죄주교좌 

당(聖母無原罪主敎座堂) 성당에서 서품의식을 거 

행, 종회덕(宗® 德 ) 주교의 집전으로 치루었다. 

현재 사주교가 지도하는 교구는 신도가 2만 명이 

넘는 교구로 사천성의 서남면의 소수민족 거주지 

에 위치한다. 사주교의 서품미사는 1958년 이래 

사천성에서 전해내려 오던 ‘사천성의 주교는 통 

상적으로 성내의 본성주교가 서품미사를 집전한 

다’ 는 전통을 깨뜨린 것이기도 하다. 사천성에 

는 현재 모두 여섯 명의 주교가 있다.

(Asia Focus 1991.5.22; 《公敎報》1991.5.31)

* 대만 븁교계인사의 대록여행 재개

5월 1일 부터 대만불교계가 주선, 준비했던 대 

륙진향단(대륙에 가서 향을 사르기 위한 모임 )이 

대륙의 입국허가가 좌절, 약 1000명의 신도의 발 

이 묶이게 되었다. 대만해협교류기금은 이 일로 

국무원 대만사무처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줄곧 미 

해결인 채로 남아 있었다. 대만의 중국불교청년 

회 이사장 정정요(程淨耀)법사는 중공의 태도가 

불교계만이 아닌, 모든 종교계인사를 겨냥한 것 

으로 대륙쪽의 초청장을 가진 자가 아니고는 천 

주교의 신부나 수녀 및 기독교의 선교사도 모두 

곤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모든 여행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 《聯合報》1991.5.22,《中央日報》1991.5.25, 

《信報》1991.5.22)

* 교황이 공품매를 추기경에 임명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5월 29일 상해교구의

공품매 주교를 추기경으로 승격시켰다. 교황청 
은 이미 1979년에 그를 추기경에 임명했으나 그 

가 대륙에 있었으므로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공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즉시 중국 

당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다.

공주교는 19이년에 나서 현재 90세로 대대로 

천주교를 믿었으며 중공이 상해를 점령하던 시기 

에 위험에 처해서도 명을 받들어 상해주교직을 

감당키 위해 상해로 들어 가서 중공당국의 교회 

통제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했다. 1955년 9월 8일 

중공은 반혁명이라는 죄명으로 상해교구의 성직 

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했는데 공주교와 38명의 

신부와 수백 명의 수너와 신도가 동시에 체포당 

했으며 역사적으로 “九八敎難” 이라고 칭해진다. 

I960년 중공은 반등조직참가와 반혁명 둥의 죄목 

으로 공주교를 무기징역에 처했으며 85년에 가석 

방되어 상해에서 연금되었고 1988년에는 치료차 

미국에 건너가 지금까지 미국에 있다.

공품매는 책봉을 받은 후 "교회를 위해 수고할 

기회를 가진 것은 나의 영광이다. 성직을 받아들 

인 후에는 대륙교회를 위한 유익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다. 공주교는 또 중국교회는 

중국당국의 제한으로 여명의 서광을 볼 수는 없 

지만 다시 중국교회로 돌아가 자신의 교회를 위 

해서 피를 홀리고 싶다고 말했다.

( 《信報》1991.6.2, 《公敎報》1991.6.7,

《星島曰報》, 《明報》1991.7.2)

여러 경로를 통한 교섭 후 중공은 6월 1일부터 하기통(夏其龍) 신부가 “백년■’통유에 대해서



언급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5월 2일 반포한 "백년 

통유(通論:백성에게 가르쳐 알리는 것 )” 중에 89 

년의 동구변혁을 예로 들어 천주교가 백 년 전에 

밝인 바 있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관점을 다시 밝혔다. 훙공 천주교 사회전파처의 

주임인 하기통신부는 훔콩 천주교회는 80년대의 

중국의 개혁개방 후 중공정편을 상당정도 받아들 

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입장 

에 타협을 하였으나 이번 교황의 강경한 입장의 

선언은 홍콩천주교계에 대단한 반향과 충격을 불 

러일으켰다고 말했다.

하신부는 이러한 예리한 생각들이 97년 이후 
홍콩천주교회의 처지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가능 

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기본신념은 

동요될 수 없는 것으로 행정적인 면에서 당국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이 밖에 북경이 진정으로 "일국양제 

(一國兩制: 나라는 하나이며 외교와 국방이라는 

범주에서만 같은 선상에서 통치하며 내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자는 안:역주)” 를 시행하여 

신앙^다유를 허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 신부는 천주교의 기본원칙이 천부인편을 존 

중하며 이러한 입장은 영원히 건지될 것으로 공 
산주의의 “무신론과 유물론사상” 이나 인간의 가 

치에 대한 경시태도는 주요한 모순이라고 밝S  

다.천주교회는 일찍이 백 년 전에 사회적 인 일에 

대해 맑스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그 

입장을 밝혔다. ( 《明報》1991.6.18)

* 중국은 공품매의 추기경 위임을 비난하다.

중국천주교 주교단. 애국회, 교무위원회는 연 

합성명을 발표하여 로마교황청이 공품매를 추기 

경에 위임한 결정에 강렬하게 항의하였다. 내용

은 "이것은 중국천주교회의 ^다주독립원칙을 위배 

한 것이며 중국대륙의 천주교사무에 대한 간섭으 

로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고 하였 

다.

중국외교부는 이것이 중국과 바티간의 관계개 

선에 새로운 장애요소를 만든 것으로 중국은 바 

티간 문제에 대한 입장이 아주 분명하며 바티간 

과 관계개선을 회망하고 있는데 그러자면 바티 

간측이 먼저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화 

인민공화국을 승인해야 하며 종교사무를 포함하 

여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황 요한 바오로?-세는 공을 추기경에 임명한 

것이 중국인민에 대한 선의와 관계개선을 희망하 
는 표시라고 밝혔다. ( 《星島日報》1991.6.19, 

《明報》1991.6.21, 7.2, 7.4, South China

Morning Post 1991.7.5)

* 중국당국이 비공인교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함

중공은 발전이 신속한 비공인교회의 활동에 관 

심을 기울이고 종교사무를 "和平延變(평화적 수 
단에 의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혁 )••과 “反和平延變 

(무력적 수단에 의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혁r '의 

차원으로 끝어올려 대처하고 있다. 작년말 북경 

에서 거행된 전국공작회의에서 종교사무를 책임 

지고 있는 관리의 보고를 통해 대륙교회의 7할이 

••통제를 받지 않는"종교활동(사실상 “지하교회” 

를 지칭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총리 이 

붕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입장을 건지하며 과 

거 몇 개월내에 거행된 내부회의에서 이붕은 여 
러 차례 “지하교회"를 엄하게 다스리라는 주장을 

했다. 이붕의 발언은 통전부 둥에서 소집한 내부 

회의에서 발언한 것이다.

중공은 과거 종교활동의 통제 실패원인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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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대륙내 종교활동을 신속히 파악치 못한 

데 있다고 보고 현재 국안전부에서 많은 위장신 

도인 "선인(線ᄉ r 을 파견하여 천주교와 기독교 

집회에 참가하여 정보를 수집케 하고 있다.

( 《星島日報》1991.6..23)

* 대만 기독그대표단의 첫 대록방문
대만의 교회대표단체는 남경의 삼자회 초청으 

로 4월 25일에 13일 간 첫 대륙방문길에 올랐다. 

이 단체의 장은 성공회의 錢주교인데 단원은 장 

로회, 루터교회. 순도회, 미이미회, 영국성공회 

및 천주교회의 대표를 망라했다. 그들은 49년 이 

후 중국을 방문한 최초의 공식적인 기독교 대표 

단이다.

방문기간 동안 단원들은 삼자회주석 정광훈의 

접견을 받고 of울러 상해, 항주, 남경, 무한 및 

북경 등의 여러 교회와 신학원 둥을 방문하였다. 

정광훈은 단원들에게 그도 대만을 방문하고 싶다 
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번 방문은 대만의 교회지도자들에게 공산주 

의 정치제도하에서 기독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가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 

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들 역시 쌍방의 정부 

가 종교의 탐방교류를 허용할 수 있기를 바랐다. 

방문단은 그들의 이번 대륙 탐방이 적극적인 의 

미를 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이 대표단의 대륙방문 결과 현지교회들이 신도 

들을 목양할 충분한 교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만대표단은 13일 간의 일 

정 중에 한 군데의 가정교회도 탐방할 기회가 없 

었다.

( 《星島日報》1991.6.30,《公敎報》1991.7.12)

* 삼자회의 정건업(鄭建業) 주교의 소y

중국삼자회 발기인의 한 사람인 정건업 주'교가

1991년 4월 11일 72세의 나이로 소천하였다. 이 

밖에 《天風》에도 정건업을 추도한 적지 않은 글 

이 실렸다. ( 《天風》復總102, 103期 1991.6,7)

* 중국의 외국인 기독교교사에 대한 감시가 나 

날이 심해짐

최근 중국의 몇 도시의 외국인 언어교사는 점 
점 중국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었는데 원인은 한 

해외간행물이 많은 외국인 기독교인교■사가 교육 

을 통해 선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폭로하였기 

때문이다.

들리는 바로는 그 기사가 극도로 중국정부의 

신경을 건드려서 유관부서에서 공안국에 즉시 명 

령을 내려 미국국적을 가진 교사들의 주소를 조 

사하게 하였고 그 *이  선교한 중거를 찾았다. 

당국은 외국인 기독교인교사가 불법적으로 성경 

을 반입하여 학생들의 사상을 해치고 그들이 사 

회에 반하는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고 건 

책하였다.

정부당국은 대학 및 專上院校에 입학신청한 학 

생들의 기독교신앙여부를 조사하였다. 만약 그들 

이 기독교를 믿는다면 학교당국은 장차 졸업중서 

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다. 한 외국인교사는 기 

독교를 믿는 두 학생이 당장 학위와 여된을 빼앗 

길 위협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흉콩의 외국인교사회 대표도 중국의 

외국어 교사가 나날이 가중되는 감시에 직면해 

있으며 서안과 중국북부에서는 많은 외국인교사 

가 최근에 현지 상급기관에서 종교활동여부에 대 

한 조사를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이 밖에 중국 남방의 어떤 도시의 크리스찬은 

당국에게 외국인 기독교교사의 영향으로 기독교 

인이 되었음이 발각되어 공안국의 감시와 협박을 

당했다. 6월말 한 외;국탐방단은 그 중의 한 학생 

을 만나보고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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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조사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공안원들은 그들에게 만약 지하활동을 그만 

두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두어버릴 것이라고 위협 

하였으며 공안원은 아울러 그들에게 그들이 교사 

의 방에 도청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News Network International 1991.7.9)

산두교회는 1년제 신학운련과정율 개설함

광동 산두교회는 현지실정과 조건에 따라 한 

과정이 1년인 신학훈련과정을 개설하였다. 이 훈 

련반은 두 학기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학생은 산 

두시와 시의 근교 및 인근 현에서 온 모두 25명 

이다. 내용은 신도학(神道學), 성경정독(聖經精 

an, 영성기초( » 性 基 礎 선 도 법 (宣道法), 교회 

사 , 삼자애국강좌 및 기타 기초과정으로 구성되 

었다. 《天風》復總103期 1991.7)

* 외무부당국자는 9일 『최근 中國최고 정책결정 
자가 韓中수교관련 메시지를 韓國정부에 전달해 

왔다고 보도한 것은 전허 사실무근』이라고 밝혔 

다. (중앙일보 91.9.9)

* 中國은 현재로서는 韓國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吳建民 중국 외교부대 

변인이 19일 밝혔다. (조선,국민일보 91.9.20)

* 韓國의 등일그룹이 中國 惠州에 건설하다가 공 

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맨더자동차공장을 원 
래계획대로 완공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경제일보가 26일 보 

도했다-

이 신문은 惠州의 외국 투자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팬더자동차측이 최근 중국당국과 여러 차 

례 접촉 루자사실울 통보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91.9.27)

* 中國은 헌재 韓中 양국간 민간차원에서 설치된 

무역대표부를 정부차원에서 통상대표부로 격상 시 

킬 것을 제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91.9.3)

* 申兹確 삼성물산회장은 27일 『田紀雲부총리 등 
중국 고위급인A ]들은 예외 없이 경제분야에서 개 

혁 • 개방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한 확고부동한 의지 

를 읽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자신들의 경제개 

방정책에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 
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91.9.28)

* 중국교포들의 고국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둘러싼 각종 범죄와 탈선 둥이 크게 놀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주로 한약재행상이나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 

국하는 교포들은 올들어 매달 3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에서 절도 윤락 등 불법행위 
를 저지르는가 하면 이들 중국교포를 대상으로하 

는 내국인의 신종범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동아일보 91.9.4)

« 인신매매 전문브로커들이 인천항 국제터미닐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교포여성들을 서울지역의 유 
훙업소와 윤락가에 팔아넘기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인신매매 전문브로커들은 국내 

의 연고자를 통해 중국교포방문 초청장을 낸 뒤 
중국현지에서 초청장을 파는 둥 교묘한 수법을 
둥원, 단속의 손길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경향신문 91.10.4)

* 중국 공산당 江澤民충서기둥 중국 수뇌부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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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金曰成 주석과의 회견을 통해 중국이 적어 
도 내년 중에는 한국과의 국교교섭을 행하지 않 
을 뜻을 전달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北京의 
외교관계자의 말을 인용 8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1.10.8)

* 中國은 蘇W 사태 이후 中國내에서의 평화적 체 

제변혁(和平演變)을 사주하는 외국의 음모 가능 
성에 대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훙콩의 중립 

계 明報가 29일 보도했다. (동아일보 91.8.30)

* 北京당국이 최근의 소련사태 이후 전국에 대해 
둥란예방을 위한 완전 경계태세에 들어가도록 명 
령한 가운데 中國軍 최고위 수뇌와 각 ᄎ軍區지 

후1관들이 곧 廣東省 省都인 廣州에 모여 30여 년 
만에 최대규모의 r軍政治工作會議」를 가질 것이 

라고 흉콩의 明報가 9월 1일 보도했다.

(국민,동아일보 91.9.2)

* 중국의 최고실력자 部小주은 소련 공산당 해체 

라는 충격적 사태에 대처하는 24글자의 최신지시 

를 전국에 하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관련 

소식통을 인용, 北京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이 3일자에 게재한 지시의 내용은 스냉 

정하게 관찰하라 A (스스로의) 기반을 다지라 스 

침착하게 대처하라 스힘을 기르라 스분수를 가리 
라 스결코 리더가 되지말라 는 6개조로 되어있 

다. (국민,둥아일보 91.9.3)

* 존 메이저 英國총리는 2일 中國은 지난 89년 

天安門 민주화시위 탄압 분쇄 이후 계속되은 국 

제적인 고립을 벗어날 때가 됐으며 이제는 외부 

세계와의 인적교류를 통해 바깥 세상사람들이 하

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91.9.3)

* 중국은 서방의 압력이 무리 강화된다 하더라 
도 사회주의 노선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 

며 이는 소련의 변화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중국 

정부가 5일 밝혔다. (국민일보 91.9.6)

* 中國은 蘇聯의 사회주의체제 및 연방제 붕괴가 

미칠 영향에 대한 대웅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中國은 오는 18일 滿洲事變 60주년을 앞두고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를 공부토록 하고 이! 

국의식을 고취하는 둥 국내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日本교도(共同)통신이 7일 新華 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동아일보 91.9.8)

(중국 이화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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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이 소련공산당의 몰락에 따른 여파 

로 천안문사태 이후 최대의 시련에 처해 있다.

1백 년 만의 최대홍수로 내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공산당에 설상가상으로 닥 친 「소련쇼 

크J가 당내 강경보수파의 득세를 초래, 내년 가 
율로 예정된 14全ᄎ會를 1년 앞두고 다시 한번 
심각한 保•革세력간의 진력투쟁이 첨예화되고 

있다. (경향신문 91.9.9)

* 中國은 毛澤東의 교리를 통해서만 공산체제를 

바꾸려는 서방측의 제국주의적인 옴모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관영 ᄉ民曰報가 9일 주장 
했다. 毛澤東 사망 15주기에 즈음한 관련기사에 

서 毛 의 「平和演變』 에 언 급 하 면 서 『毛澤東 사상 

으로 무장해야만 제국주의적인 음모를 분쇄할 수 

있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91.9.1 이

* 中國의 上海市에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상 

첫 군사학교 r飛虹 소련軍校」가 생겨났다.

이제까지 중국에서는 天安鬥 사건이후 北京ᄎ 

와 상해에 있는 復且ᄎ 둥의 신입생에게 일정기 

간의 군사훈련을 의무화해 왔으나 국민학생에까 
지 정치사상교육을 파급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일보 91.9.3이

* 李膜 중국충리는 30일 중국이 변혁의 바람에 
맞서 사회주의 노선율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총리는 10월 1일인 건국 42주년 기념일율 하 

루 앞두고 이날 밤 인민대회당에서 베풀어진 연 
회에 참석한 8백여 명의 중국 관리와 외교관들 

에게 행한 연 설 에 서 『어떤 어려움도 인민들을 좌 
절시키거나 위협할 수 없으며 어떤 바람도 中國 

공산당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인민 

들의 결심율 흔들 수 없다』면 서 『그 길이 험할지 

라도 미래는 밝 다 고  역설했다.

(국민일보 91.10.1)

* 北京市의 관리 및 軍당국자들은 6일 수도내의 

군사시설들에 대한 보호조치강화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국인민해방군(PLA)의 한 고위장성도 공산 

당에 대한 군대의 충성을 촉구하는 둥 소련공산 
당의 붕괴가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열올 올리고 있다.

(국민일보 91.10.7)

# 中國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들의 투자진출 요 

청이 크게 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輯中관계가 개선되 
면서 최근 中國으로부터 합작투자나 기술제휴 둥 

의 경제협력 요청이 크게 중가, 을들어 8월말 현 

재 620건에 달했다. (동아일보 91.9.5)

* 중국의 r철밥통」이 깨어지는가.

지난 49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중국에선 사회 

주의식 복지를 표현하는 데 「鐵飯碗」이란 말이 

닐리 유행해 왔다. 飯碗이 밥통인데 이것이 쇠로 
만들어졌으니 깨질 염려가 없고 따라서 최소한도 

의 생활이 보장돼 있다는 뜻이다. cf른 한편으로 

이것은 중국노동자들의 나태한 근무자세와 무사 

안일한 관료주의를 꼬집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北京당국의 최근 전국노동제도 개혁회 

의에서 기업의 자체인력선발진과 노동자의 직장 

선택진을 점진적으로 수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철 

밥통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국민일보 91.9.27)

# 中國 고위지도부는 27일 폐막된 당중앙위원회 
공작회의에서 공산주의에서 대한 인민들의 신뢰 

를 유지토록 하기위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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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관영 新華 통신은 이번 공작회의에 관한 
보도를 통 해 『中國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를 건 
설하고 사회주의 우월성을 천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영기업 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91.9.28)

(거리0*서 물7 !을 사고 잇는 중국인들)

* 미 국으로부터 시 장개 방압력 과 무역 보복위 협 을 

받아온 중국이 이에 굴복. 각종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 는 「무역개혁계획」을 마련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홍콩무역관 보고 

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수입 
허가제 및 투자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무역개혁계획을 마련, 미국측이 제시 

한 시한인 지난 9월 30일 북경주재 미국대사관에 
통보했다. (국민일보 91.10.5)

# 중국은 최근 하얼빈 둥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27개 도시에 대 해 「하이테크 산업개발

구j 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정지구 개설을 인가했 
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北京발로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개발구에서 하이테크 
산업을 진훙시키기 위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장경제제도를 대폭 수용 
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의 대외경제개방 지구가 
내륙지역에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국민일보 91.10.9)

* 중국은 보다 방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4개 
경제특구 중 하나인 度門을 중국최초의 자유무역 
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중국의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이 8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1.10.9)

* 中國은 지난 89년부터 시작한 긴축경제정책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내년 
부터 개혁과 경제건설정책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 라고 흉콩의 中國系 신문들이 11일 보도했 

다.
文涯報와 ᄎ公報는 이날 중국 국무원총리 李鹏 

이 지난 9월 23일 中央工作會議에서 제출했던 정 
부계획을 발표하면서 中國은 지난 3년간 실시해 
온 긴축정책을 위한 1■活理整頓」이 기본적으로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일보 91.10.12)

〈11월 정기세미나 안내〉

주제: 최근중국선교 상황
강사: 유관지 목사 (극동방송심의실장)
일시: 1991년 11월 25일(월) P.M 7:00〜9:00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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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위한 기도제목

1. 회중지역의 가정교회를 위하여.

회중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감 
육에 갇힘으로 많은 신도들은 교회를 떠났으며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도 믿음이 약해져 있다.

회중지역 가정교회 지도자둘의 석방과 어려용 

율 겪고 있는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 

롭게 부흥될 수 있도록...

2. 날로 심각해져가는 광주지역 청소년 범죄를 

위하여.

중앙통신사의 보도를 인용하면 형사 범죄의 반 

수가 청소년이며 강도, 절도, 납치. 부너자 강간 

둥 범죄의 수법이 날로 악릴■해져 가고 있다고 한 

다.

그들이 하루 속히 복용을 받아들이고 죄를 깨 

닫고 회개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율 하도록...

3. 엄격해져가는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을 위하 

여.

최근에 많은 지방의 종교정책이 전에 비해 엄 

격해졌다. 지금 방은 교회들이 압력을 받고 있 

다.

강택민은 회견에서 종교정책에 대하여 말하기 
를 종교행정관리는 법에 따라 강화되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불법분자들이 종교활둥을 이용하 
여 혼란을 조성하고 위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저지, 억제하며 해외 적대세력의 종교를 이 

용한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가정교회가 밉박 속에도 하나님올 신뢰하는 마 

욤이 귿건해지고 환난을 통하여 신도들이 성숙해 

지도록...

4. 화남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화남지역의 몇 명의 가정교회 전도인들이 작년

에 체포되어 3년형을 언도받았다. 목자 잃은 교

회들은 인도자가 없어 신도가 산산히 훌어졌다.

하나님께서 체포된 전도인이 옥중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힘율 얻올 수 있도록...

주님의 양떼들율 불쌍히 여기셔서 귿건한 마용 

으로 목자 없는 상황하에서도 여전히 주의 성스 

러운 사역자둁이 되도록...

5. 양육중에 있는 신도들을 위하여.

중국의 신도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하여 영적 양 

육율 받기를 갈망하고 있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열심있는 주의 종들이 이들을 양육중 

에 있다.

하나님께서 양육운련에 참여한 종들을 지켜 주 

셔서 가르치는 자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율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교육받는 사람도 겸손한 

마용으로 배울 수 있도록...

6. 화등지역의 한 전도인의 교회사역의 재개를 

위하여.

화동지역 삼자교회의 한 청년 전도인이 주님 

때문에 작년 12월 체포되어 금년 1월에 석방되었 

다. 그는 비록 석방되었으나 관계당국에 의해서 

교회사역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공안극율 용직여서 이 전도인이 교 

회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룍 해 주시며 하나님께 

서 그를 들보셔서 그가 이 일로 인해 실망하지 

않도록...

7. 운남성 소수민족의 빈곤문제를 위하여.

이, 묘, 리쑤족 둥 소수민족의 대다수는 높고 

차가운 산지에 살고 있다. 그들은 생활이 어렵고 
양식도 부족한데다가 입을 것은 더욱 말할 밀요 

도 없는 실정이다.

그들이 하나님올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 

게 충분한 음식을 공급해 주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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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곤명시의 마약 흡연자 중가로 인한 사회 문 

제를 위하여.

곤명시 공안국장 楊明은 마약이 밀수되어 곤명 - 

시에 이미 심각한 해독을 끼쳤다고 한다. 돈을 

많이 가진 자영업자들이 마약 흡입으로 가산을 

탕진하였으며 또한 마약에 중독된 실업자들이 

마약 구매자금을 구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곤명시의 마약사용자 70%이 

상이 범죄에 가담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마약흡연상황의 심각한 증가를 억 

제해주시고 관계당국이 마약문제를 적절하게 해 

결할 수 있도록 또한 중독자들이 하루 발리 중독 
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너로 새 생활할 수 있도 

록…

9. 해외 신도들을 통한 신앙서적의 보급을 위 

하여 중국은 현재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경 및 신 

앙서적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있다.

많은 해외신도들이 사업, 친척방문 둥으로 중 
국을 많이 찾고 있다.

해외신도들이 중국올 방문할 때에 신앙생활에 
틸요한 녹음기와 북음카세트, 성경책, 주석 등 

신앙서적올 가지고 들어가 그들에게 보긑할 수 

있도록...

10. 본선교회의 협력선교사인 정선영 전도사를 

위하여.

본선교회 협력선교사인 정선영 전도사가 9.4일 

중국으로 들어가 지금 대학에서 어학훈련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기도후원과 재정 후원율 
지속적으로 받율 수 있도록 또한 경건운련을 통 

한 성령충만한 생활이 계속되도록...

11. 본선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돌아간 교포를 

위하여.

사랑의 집에서 양육을 받고 돌아간 몇 명의 교 
포가 있다.

이들 중 가정불화로 이혼하려던 자매가 변화받 

아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화목을 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또한 처음 예수를 믿고 둘아간 형제 

자매돌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12. 서남의 가정교회와 그 지도자를 위하여. 

서남에 사는 한 가정교회 지도자로부터 온 편

지에 의하면 삼자회에 속하지 않은 가정교회들이 

요즈음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둣하다. 삼자 

회가 법적 규정을 만들어 가정교회 집회를 금하 

고 전도중을 발부하여 전도활동을 제한하고자 하 

는 움직임이 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남의 가정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과 전도활동이 위축되지 않 

게 해 주시고, 당국의 태도가 변화될 수밖에 없 
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13. 해외 중국유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일본, 독일 둥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은 중국유학생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
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학을 하거나 언어가 부 

족한 탓으로 현지 교회들과 연계를 맺지 못한다 

거나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한 신앙서적을 구하지 

못해 처음신앙을 유지해 가기 어렵고 더 나가 하 

나님과 더욱 가까와지는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해외 중국유학생들이 유학 현지에서 교회들과 

잘 연결되어 교제할 수 있는 여건율 주시고 성경 

이나 신앙서적이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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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 S H B m i

9월의 첫가을 하늘을 신앙강 

좌로 펼쳤다. 석은혜 간사의 
•신앙과 기도’ 는 기독교인의 생 

활 자체가 기도의 연속임을 강 

조 하는 열강이었다.

사랑반 분반공부를 지도하시 

던 이금복 선생님은 개인의 진 

로를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여 잠시 공백기간 

을 요청했다. 새로 김정하 선생 

님(방송대 졸 업 생 )을 보내신 하 

나님의 섭리에 놀라움과 감사를 

드 린 다.

9월 17일 주님께 찬양으로 영 

광드리는 ■찬송가 경연대회’ 에 
합창 4팀. 중창 3팀, 독창 3팀 

이 신청하여, 이종호 형제가 하 
모니카와 키타반주에 독창을 한 

1인 3역으로 3둥 , 선배의 체면 

치레로 사랑반 합창이 2등, 영 

원한 성경반 가수왕 양혜선 자 

매가 영예의 1둥을 차지하였다.

성경반이 재정난으로 허덕이 

고 있던 중 16명의 선남선녀가 
방송강의에 출연한 출연료 전액 

을 기부하여 빚(? )을 다 탕감하 

게 되었기에 지면을 통하여 감 

사의 인사를 드린다.

9.22(토 ) 중추절 인사차 박성 

주 교수님 댁을 방문, 임원과 

중국어문선교회 약간 명이 담소

를 나누고 진수성찬의 환대를 
받았다. 대화중에 기도회를 갖 
기로 합의. 월1회 가정을 순방 

하면서 하되 그 첫 모임을 10월 

중 박 교수님 댁에서 갖기로 하 

였다.

높은 가을 하늘에 자연을 만 
끽하고자' 개천절에 검단산으로 

야외 예배를 떠났다. 성경 반의 

친교가 전무하다는 원성이 잦아 

추계 야유회를 준비하였으나 입 

버릇처럼 친교가 없다고 말하던 

그 들 (? )은 안 나오고 말없이 행 
동하는 12명의 제자들만 친목을 

함께 나누었다. 물론 황금의 휴 
일(10/1 10/9)이 없어졌기 때문 

에 모든 교회 또는 개인적인 계 

획이 3일로 몰린 것을 이해는 

하지만 마지막 야외행사라는 점 

에서 아쉽기만 했다. 성경반에 
서 최초로 해발 650m고지를 완 

주하고 정상에서 개인의 특기와 

단체의 단합을 과시하는 게임을 

하였다. 물통을 달고 다니는 돼 

지 (? )의 재기차기 기록과. 새색 

시(? )가 남자 앞에서 발을 번쩍 
올리는 애교 있는 모 습, 마른 

장작이 2m 이상의 넓이뛰기로 

날으는 제비 둥의 추억을 남기 
며 하산하고 시내에 도착하여 

저녁밥과 다과로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성경반 학우 여러분, 남은 기 

간 중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경반 행사에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이다.

열매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 버리신 예수님 

을 생각한다. 이 가을엔 얼마나 

나답고 우리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인천 중국어성경반은 2학기에 
도 매주 화요일 19시〜21시까지 

동암북부역 성암교회에서 모임 

을 갖고 있다. 식구는 선생님과 

선배님을 합해 모두 9명, 아직 

합창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못되 
지만 가족적이고 모두에게 관심 

을 가질 수 있는 식구라서 좋 

다 .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주님 안에서 성실히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화요모임은 

먼저 찬양 30분. 예배 30분 (교  

재 「사도신경과 주기도문j), 2부 

고급과 초급으로 나눈 분반공부 

이렇게 수준있게(?)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9월부터는 공부한 

성경귀절을 본토발음(? )으로 외 

워서 출석체크를 하고 있고 못 

외울 경우 가벼운 벌칙도 가하 

고 있다. 그랬더니 나 자신부터 

모두 열심인 것을 느낄 수 있었 

다. 집회장소를 제공해 주신 목 

사님도 함께 모임에 참석하셔 

여러 모로 힘이 되어 주신다.

아, 참. 지난 8월 14,15일의 

수련회에는 조성남 선배와 전 

미이] 회장. 박현감 부회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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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3명이 은혜를 받고 오셔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92년도에 
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 
같다.

새소식으로는 8월 28일 우리 
를 지도하시는 주안도 간사가 
중국으로 출국한 후 신금주 선 
생님이 오셔서 풍겨지는 모습처 
럼 성실과 열심과 사랑으로 지 
도해 주고 있다. 그리고 9월 셋 
째주 모임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안도 간사가 오셔서 반가웠 
다.

10월의 계획은 매주 월요일마 
다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중국교 
포를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하기 
로 했다. 그동안 몇 차례 시도 
했었지만 몇 명 외에는 참석치 
못했었는데 10월부터는 새로운 
각오와 기도로 임할 작정이다. 
무언가 하고 싶고 또 무엇인가 
해야만 될 것 같은 때이다.

지금은 제철입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마지막 
열매들이 탐지게 살이 찌도록 
분부해 주읍시고/  그들에게 이 
틀만 더 남국의 햇살을 베풀어 

주소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싯말 

을 떠을리며 남은 시간들을 탐 
진 열매 맺기에 주력할 것을 다 
짐하며 또한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린다.

는* 교lg g

주안에서 평안합니까?

「부산지역 중국어선경반」「중 
국어문선교회」는 예전에는 하나 
의 대명사이었지만 이번 여름수 
련회를 통해 그것은 바로 1■나, 
우리, 그리스도의 지처L 이었음 
을 실감했습니다. 또 아픔의 공 
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사명 
의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회 부산지역은 8월 19일부 
터 주 1회씩 모 여 「사도신경과 
주기도문j 교재로 공부해오다가 
9월부터 부산역 앞에 위치한 중 
화교회인 진광선교원에서 매주 
금요일 중국인 목사님 유요원 
목사님으로부터 체계있는 성경 
공부와 발음교정을 받고 있습니 
다. 마침 5학년 선배이신 손상 
면 학우가 그 중화교회의 교인 
이기에 저회 부산지역 성경반이 
무더기로 도움을 입게 되어 하 
나님과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드 
립니다.

장소와 시간이 바뀌다 보니 회 
원들 출석이 처음에는 저조한 
편이었으나 차츰 흉보가 되어 
많이 회복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학우들과 성경반회원들과 
는 달리 부산지역은 귀로만 공 
부헤왔으나 이제는 귀와 입과 
눈으로 학습합니다. 원하읍기는 
저희는 지적인 것만 습득하여 
머리만 커다란 기형아가 아닌 
전신(온몸)으로 그리스도의 삶 
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도 
자라야겠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도 밝아야겠습니다. 학업에도 
충실 해 야겠습니 다. 무 엇 보다도

무조건적인 좋은 조건을 놓고 
문을 활짝 연 우리 중국어성경 
반에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갖 
도록 오늘도 저희는 검손히 머 
리숙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주 안에서 숭리합시다!

살갖을 스치는 상쾌한 바람과 
드높이 펼쳐진 가을 하놀과 짙 
푸르게 단장한 숲의 조화는 우 

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에 
족하며 만몰을 칭■조하신 주님의 
오묘하심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풍 
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각 대 
학 중국어 성경반에서도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회 중국어 성경반은 지난 8 
월 29일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91년도 2학기를 맞이하였습니 
다. 모임날짜가 화요일에서 목 
요일 6시로 옮겨졌고 이번 학기 
를 맞이하여 운영체계를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1 
부 예배, 2부 성경공부를 하던 
것을 바꾸어 모임시간을 찬양, 
말씀, 기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강 
과 더불어 1학년 양성부 형제가 
같이 모임을 가지게 됨으로써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저희 
성 경 반을 더옥 의 미있게 하였습 
니다. 말씀시간에는 1학년 학생 
들이 초급 중국어를 붙내고, 같 
이 중국어 성 경(누가복음)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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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은 지난 일학기를 알차 
게 보낸 성과라 하겠습니다. 주 
님이 저희 성경반에 함께 하시 
기를 위해서, 또 저희가 앞으로 
더욱 열심있고 날로 발전하는 
저회 성경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율 위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하대의 모임이 2학기들어 
부쩍 활기를 띄고 있다. 이유는 
인하대 성경반이 기도해 오던 
훌륭한 강사인 인하대 대선배 
신금주선생님율 주님께서 허락 
하셨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중 
국어성경반을 지도해 오던 주안 
도 간사의 해외출타중에도 여전 
히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모임이 
상당한 정도 정착되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꾸준히 나오 
던 형제 자매들이 늘어남으로써 
인하대 성경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2학기 모임도 역시 모든 학년 
이 다 학교에 나오는 날인 매주 
목요일 5:30분부터 7:30분까지 
성광교회에서 갖고 있다. 1부에 
는 이미 요한 1 .2 , 3서를 다 읽고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고 있으며 
2부에는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 
어서 공부하고 있다. 초급은 중 
국어를 모르거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 공부하며 중급의 교재 
도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1■我的第一本聖經을 교재로 삼 
아 자유토론을 중심으로 공부하

고 있다.
이 성경반을 위해서는 모임이 

더욱 활기차게 전개되길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4학년인 
회장 이민종 군과 김현주 자매 
둥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려주시길 
바란다. 또 성경반을 거쳐갔던 
형제자매는 적지 않으나 꾸준히 
나오는 형제자매가 적은 사정이 
개선되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 
드린다. 그리고 성경반에 나오 
는 형제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란 
다. 또 여전히 1학년이 부족하 
여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1〜 2 
학년이 중국어로 성경을 배워서 
14억 중국을 향한 비견이 생겨 
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 
란다. 우리를 지도해 주실 지도 
교수님과 훌륭한 선생님도 더 
보니)주시고 준비된 자들을 불러 
주시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1학기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성광교회와 양치호 목사님 
의 사역이 더욱 주님이 합당하 
게 여기시는 바가 되도록 기도 
해 주시길 바란다. 또 짓고 있 
는 성광교회내의 선교셴타가 주 
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튼튼히 
건축되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 
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길 바 
란다.

(북한선교통일 m )

우리 선교신학원은 서울시 용 
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북한선교 
와 세계선교를 위해 세워진 신 
학교이다. 우리학교에서는 우수 
한 선교사 양성을 위해 강도높 
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 
히 영어. 일어, 중국어 둥 어학 
방면에 만은 훈련과정을 두고 
있다. 금년 10월 1일 중국어진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국어성경 
반이 창립되었다. 이 모임을 이 
루기 위해 약 3주 등안 많은 학 
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뜨 
겁게 기도함으로 준비하였다. 
첫 모임에 약 30여 명이 참석하 
였고 임원들이 선출되었다. 총 
무에 배명진 형제, 회계에 최영 
미 자매, 찬양담당에 송기헌 형 
제가 선출되었다. 1부는 예배를 
드리고 2부는 중국어문선교회에 
서 발 행 한 「我的第一本聖經j 을 
교재로해서 A, B반으로 나누어 
A반은 박현회 선생님<2학년 중 
국어 담당교수), B반은 김성곤 
선생님(1 학년 중국어 담당교수) 
의 지도하에 성경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 7 
시부터 9시까지 약2시간에 걸쳐 
찬양. 예배. 성경공부. 기도회 
의 순으로 갖기로 하였다.

이 모임이 주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 
도를 부탁드린다. 선교신학원 
전화번호는 792-7926〜 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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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어 문 선 교 회  소 식

* 1■중국선교짼드북』출만감사 
예배.

지난 9월27일 이수성결교회에 
서 본선교회 고문인 방지일 목 
사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회원 
을 모신 가운데 본선교회가 편 
역 한 『중국선교핻드북』 출판감 
사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렸다. 수고하신 봉사자,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 
린다.

* *■중국어사역자 고급운련 j
개시.

9월 28일 예비모임을 가졌고,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6시에서 
8시까지 본선교회사무실에서 중 
국어사역을 위한 “ 고급어문사역 
자훈련” 의 첫 모임을 가졌다. 
박성주 교수를 비롯한 12명이 
모여 사영리 중국어교재를 듣고 
통역해 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성어를 공부하였다. 다음 
번 모임에는 미국 각 대학 중국 
어문연합연습소 간 「中國與社 
會」를 주교재로, “사영리” 듣고 
통역하기, 중국어를 듣고 한국 
어로 써보기, 중국어 요절암송, 
성어공부 둥을 병행하는 본격적 
인 공부가 계속될 것이다. 이 
모임에 원활한 운号을 위하여 
총무에 김정하 형제, 서기 검 
회계에 이민선 자매. 간식담당 
에 강정이！ 자매 등이 수고하게

되었다.

1. 제자화 훈련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오早 7시에 
선교회 사무실에서 이경준 
선생님(아시안미션 대표) 
지도로 훈련받고 있다.

① 관심있는 회원*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위하여. . .

② 훈련받은 것을 중국교포 
를 위해 실제 활용 할 
수 있도록. . .

2. 중국어문선교회 재정을 위 
하여.
선교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FAX, 복사기 둥)이 채

워지도록. . .
3. 금요기도회를 위하여.

매월 세째주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갖고 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재무장되어지며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후 
원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 하도록. . .

4. 각 부서별 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하기수련회 이후 각 부서 
별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 
였다. 각부간사 중심으
로 잘 추진 되도록. . .

5. 창립 2주년 예배 및 총회 
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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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회원의 참여를 위하여
② 선교회 발전율 위하여 

예배 회칙개정, 사업계 

획 둥 행사 준비를 위하 

여…

6. 선교회 회원중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하여.

① 중국에 가있는 김일봉 
회원의 당뇨병 치료를 

위하여
② 이민종 회원(인하대)의 

디스크 치료를 위하여

③ 교통사고로 고생하시는 

이영회, 김신봉 회원의 

치료를 위하여

④ 남경화 간사 비염 치료 

를 위하여
7. 중국어사역자 고급훈련을 

위하여.

① 고급훈련 과정이 어려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② 훈련된 회원들이 문서사 

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0 교육부 0

제6기 선교중국어 연수가 10 

월 7일부터 실시되었다. 초급중 

국어 A반, B반. 목요낮회화반이 

개설되었고 강사로는 초급 A 에 

김원춘, 초급B에 신금주, 목요 

낮 회화반에 강계성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게 되었다. 또한 하 

기수련회를 계기로 하여 교육부 

모임이 활성화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월 2일 첫모임을 

가졌으며 매월 첫째, 세째주 월

요일 저녁 7:00에 안병국 간사 

연구실에서 계속적인 모임율 갖 

고 있다. 모임의 주된 내용은 

중국어찬양, 기도회. 교재의 학 

습지 개발 둥으로 진행되고 있 
다. 교육부 모임을 위해 박주서 

자매가 총무로 수고하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바란다. 앞으로 교육부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ML-dBsgBH

* 선교중국어연수를 위해서.

① 제6기 연수를 잘 마칠수 

있도록

②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강사들에게 모두 하나님께 

서 강건함을 주시도록

0 번역부 0

번역부는 그동안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선교회 사무실에서 

약 3시간에 걸친 모임을 가져왔 

다. r중국민속학」을 첫 부분부 

터 번역하는 중에 있으며 모이 
기를 힘쓰고는 있으나 직장에 

매인 부원들과 지역적으로 오가 

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원 
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르는 듯하다.

서울대 중문과 1학년이며. 서 

울디] 성경반의 회원이기도 한 

박신영 자매가 새로 가입하여 
번역부에 활기를 더해 주고 있 

다. 빈미정 간사의 출산휴가가

9월말로 끝나고 10월초부터 다 

시 번역부를 지도할 예정인데 

번역부원 모두 기대와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구상 

중 인 「전문한역팀』이 현실화되 
기를 위해 그리고 좀더 분발할 

수 있는 번역 부원이 되도록 기 
도 부탁드린다.

0  연구부 0

연구부는 지난 여름수련회를 
계기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 

었다. 부서는 있으나 모임이 없 

던 연구부가 비록 작은 인원이 
나마 모이기를 힘쓰는 몇 명의 

동역자를 보내셔서 모임율 가졌 

는데 연구간사가 해외출타중인 
9월에 모임이 없었던 것을 제외 

하면 격주로 한 번씩 모이는 모 
임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이 

미 몇 번의 모임을 가졌다. 10 

월의 모임은 10월 13일과 27일 

에 가질 예정이다. 모임에서는 

최근의 중국자료를 중심으로 윤 

독해 나간다. 모임 참가자격은 
중국선교에 있어서 연구의 필요 

성에 공감하는 회원이다. 또 연 
구부의 모임은 배우면서 사역하 

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중국어 
실력향상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연부부모임 

의 정착을 위해서 기도바란다.

연구부사업으로는 여전히 "中 

國社會主我時期的宗敎問題” 라는 
중국의 종교정책의 실상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번역

-66-



1. 주안도 간사가 8월 27일〜 
9월 16까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2. 박성주 대표가 9월 26일 
기독교한국사회문제연구 
회가 기독교백주년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마련한 정 

기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되 
어 「한국의 중국선교 - 오 
늘과 내일 j 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가졌다.

3. 중국에 간 김일봉 회원으 

로부터 회원들께 기도요청 
의 편지가 왔다.

중에 있다. 이번에는 중국당국 

이 최근에 해외의 종교세력이 
"화평연변(평화적인 수단에 의 
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혁广이라 
고 부르고 있는 중국선교에 대 
한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연 
구를 진행중이다. 또 여전히 최 
근 중국정보들을 자료화하여 적 
지 않은 자료가 축적되었으며 
필요로 하는 선교단체나 개인에 
게 공급하려고 한다. "중국기독 
교번역소사••의 정리 작업도 계 

속중이다.

* 정기세미나를 위하여.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오후
7:00시에 정기세미나가 있다.
① 적합한 세미나 주제설정과 

깅■사를 보내주시도록. ..
©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 

지고 세미나에 동참하 
도록. . .

0 출 S부 0

출판부에서는 "중국을 주께 
로” 선교회보 14호를 주님의 은 
혜 가운데 발간했다.

출판부에서는 『福臨中華』를 
출판하기 위해 교정중에 있으며 
r기독교와 중국』 화보집 타자 
완 료 ,『중국기독교 백년사』출 

판을 위해 타자중에 있다.
“최근중국동향•’을 알기 위해 

신문 스크랩을 협조해 준 김영 
국, 박주서, 김순임, 박애숙 회

원께 감사를 드린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중국어 

문선교회 사무실에서 정기모임 
을 갖고 있다.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a i ^ ^ E a

* 회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① 신문스크랩을 도와 주실 

분을 보내주시도록
② 편집, 도안, 취재기자를 

보내주시도록
③ 회지가 중국선교를 하고 

자 하는 교회와 사명자 
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0 복음전도단 0

잠실중앙교회에서 주최한 추 
석맞이 방한중국교포 수련회가 
9월 22일〜9월 25일까지 양수리 
수양관에서 교포 200여 명을 
모시고 열렸는데, 본선교회 복 
음전도단도 이 전도집회에 등참 
했다.

현재 신림동 “ 사랑의 집” 에서 
는 교포 10여 명을 양육중에 있 
다. 그리고 매주 1회 중국교포 
대상으로 흉보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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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선교회 창립 2주년 예배 

및 총회가 10월 28일(P.M 

7:00〜9:00) 에 기독교 방 

송국 2충에배실에서 있습 

니다. 창립 예배로 10월 

정기세미나가 대체되니 양 

지 바랍니다.

2. 11월 정기세미나가 11월25 

일 P.M 7시 본선교회 사무 

실에서 극동방송 심의실장 

인 유관지 목사를 모시고 

"최근중국선교 상왕” 에 대 

한 내용으로 개최됩니다.

3. 본선교회는 다른 선교기관 

과 연합하여 매주 월요일 

(A.M 10:30 ~  1:30)마다 

CCC회관 현숙실에서 방한 

중국교포 초청잔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도후원. 

물질후원이 필요한 실정이 
니 적극적인 기도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4. 매월 정기철야기도회가 매 

달 세째주 화요일 저 녁 10 

시 30분에 온누리교회 기 

도실에서 있습니다.

(10 월 15일. 11월 19일, 

12월 17일)

4. 중국어 사역자 고급훈련과 

정이 매주 토요일 (A.M 6： 

00〜8: 00) 본선교회 사무 

실에서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 정 보 고 (8월 )

e ?  후 원  자 •상 흉 !' ( 8 월  ) cr? 

구규식. 강정애, 공병 달. 김구성. 김근수, 김승원 
김학주. 김순임, 김길자. 김준口 I, 김숨심, 김현주 
김 성 례, 김정은■ 김영 선, 고희 정• 남경호K 남용희 
노재은, 남긍양석. 문정희, 문승민, 박성주 
박지호ᅡ, 박종표, 박혜영, 박선남. 박순희, 박애숙 
박희 정, 박원석，박영 자, 박문식, 서 기원, 서 옥희 
신흥식, 안 천,양혜선.이덕형,이인수.이영숙 
이지순. 이등화, 이종호. 임순자. 임종명. 오영미 
유정근, 장경순. 장헤량. 전옥규, 전숙렬. 정영철 
주안도, 조성 남, 서 대문, 무명2.

단체: 동숭교회, 동부교회( 대구), 평산교회, 
방송 대 성 경 반( 서 율), 방송 대 성 경 반( 부산), 
신링교회, 신림교회 3여전도호I, 충정교회.

© 감사헌S: 김 신성, 김용아. 남경호K 박화목.

송병권.
©특별헌3: 이창호. 무명.

수 OJ 지 출
후 원  S 1,914,000 사 례 비 (6 인 ) 1,200,000

철야에배헌3 46,000 임 대 료 300,000

현지사역자를 관리비 및 각종세5 120,600

위한 헌귿 28,600 우송료 및 엽서 42,700

감사헌귿 235,000 교육비 (세미나) 20,000

특별헌귿 1,100,000 도서구입비 6,000

자료구입비 100,000

강사료(세미나) 30.000

구 독 료 26,000

후 생 비 39,500

광 열 비 14,390

소 모 품  비 17,800

통신비( 전화 • Fax) 32,890

전산용지 및 북사 164,060

사무용품 21,000

여비교통비 4,100

잡 비 9,120

선교헌 3(7,8월 ) 20,000
철야예배경비 32,650

세미나간식 10,000

현지사역자를
위한 예치공 28,600

하기수련회지원S 119,200

수 입  계 3,323,600

전 월 이  월 -1,573,475 지 출  계 화 2 358,610

잔 액 1,750,125 차기이월 원 - 608,485

순
기 
자
석
서 
혜
열
희
수 

성 
종
숙
지 
주 
은 
숭 
승 
혜 

김 
김 

노 
박 
박 
석 
이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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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보 고 (9월 )

수 입 지 출
후 원  3 1,694,300 사례비 (6 인 ) 1,200,000

지 정  헌 S 2,000,000 임대료보중3  3,000,000

(임대보증 3 ) 임 대 료 300,000

철야에배헌귿 62,000 관리비 (연료비 외)122,500

현지사역자률 도서인쇄비 668,500

위한 헌3 57,000 우 ?! 발송료 152,500

감 사  헌 5 50,000 교육비 (QT 등 록 ) 40,000

특 별  헌 3 200,000 도서구입 12,500

강사료수입 100,000 강사료(세미나) 30,000

구 독 료 (신문) 4,000

복리후생비 125,790

사무용품비 98,600

통신비 (전화) 21,280

여비교통비 3,900

교제비 (선물) 25’ 280

잡 비 7,800

선교비 (9 월 ) 30,000

세미나간식 10,800

철야에배경비 49,050

현지사역자를
위한 에치 S 57.000

수 입  계 유 4,163,300

전 월 이  월 -608,485 지 출 계 V¥ 5,959,500

잔 액 3,554,815 차월이 월 W - 2 , 404,685

cr> 후원자상황' ( 9  월 )Q ?  

구규 식, 강정 애, 김경배. 김근수, 김 길 자, 김숭원, 
김구성, 김순임. 김성순. 김송심. 김준미, 김정은. 
김학주. 김성례, 김종기, 김현영, 김현주. 고희정, 
노숙자, 노재은, 남경화, 남용희, 남긍양석, 
문정희, 박성주, 박종표, 박혜영, 박선남. 박순희, 
박영자, 박애숙, 박지호ᅡ, 박지석. 박주서. 박문식. 
박희정. 배종실. 서옥희. 서기원. 석은혜. 신홍식. 
안. *1 ,양혜선, 이덕형. 이영숙. 이명화. 이종호, 
임순자, 임종명, 오영 미, 한승희, 한관수. 정혜수, 
장경순, 장혜량, 장미숙. 전숙릴, 주안도, 조성 남, 
JCC(2). 무명 1.
단체: 동부교회( 대구). 동숭교회, 신링교회, 

평산교회, 충정 교회. 방송대 성경 반(서울 >, 
촛불기도회.

© 감사헌3 :남경화(2회 >.
특 별 헌 김 용 배 ■ 무명.
사무실임대헌3 : 박호.

© 헌물: 김상현(도 세 권 ), 방지일(도서4권), 
무명 ( 커피포트).

특 별 기  급 적 립 현 황  ( 8 ’ 9 月  )

명 목 이 월 수 입 지 출 잔 액
선교여행에치S 1,340,000 1,340,000

현지사역자률위한헌공 426,360 85,100 90,000 421,460

출 만 ?! 곰 1,201.000 1,201.000

사무실마련비 -1,490,000 2,000,000 3,000,000 -2,490,000

레이저프린터기대공 -1,800,000 -1,800,000

중국교포선교헌5 445,300 445,300

적사기 7-입지정헌 S 500,000 500,000

©  현지사역자를 위한헌공: 김 바을. 김베드로. 땅끝선교회.

10월부터 임 대료보증공 600만원에 월400, 000만원으로 재계약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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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 능력을 구했지만

순종하도룍 약해졌다.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건강올 구했지만 

더 선한 일율 하도록 병약율 선사받았다.

행복한 삶율 위해서 부요를 구했지만 

지혜를 배우기 위해 가난해졌다.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율 사기 위해 권력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함율 알기 위해 좌절올 맛보았다. 

향락율 줄기기 위해 이것저것율 구하였지만 

모든 것율 기쁨으로 받율 수 있는 생명울 선물 받았다.

이 사랑은 자기가 구한 것울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그가 앙 

망(仰望)하던 것 모두를 얻었다. 결국 그의 기도는 웅답되었 

으니 그는 크게 복받은 자이다.

r기도J (두란노 서원), 짐그레함

S  편집후:̂  I S

세학은 세상의 어지러응 속에서도 었추지 았 

H  소니없이 흑러갔니다. 어느낙 문득 뒤응 % 

아보니 하나S1 께서는 어느새 가 항 아 우  

니에게 가져다 주잇습니다. 아진 저1티 축회^  

자에 북어2•는 xt 바앙은 우니의 못^목  여어 

게 하:그 아엇인: 아든(?)■% 느끼게 %니다-

이 계 "i의 게게■% 앙아 이곳저곳에서 풍성한 

악매득이 서로 시^하면서  자기응 자양하는데 

어업게(?) “ 증극윽 주께로” 14오 면집목 아지

b  하 u rd 께 강사드니여 이 작은 악매응 주 

s i끼I 드업니다.

언구부 제공으로 에 ^쳐  언재있R i “중극

기득교 성야 가능성"은 이1언오

로 마집니다.

이 가■%에 우니독이 막씀속에서 하나SiTK 더 

가까각 지교 영적으로 성숙처7■! 화하는 아윤으 

로 매주 목 fL°*l ^tTH-U  사무식/ HI서 제자0남육

\  하 :n 계入i  이경준 강사학 박현석 목사의 근 

■% 식/ 었습니다. 이 극이 허환 어러분께 었은 

도천파 도■효이 처 7소 바약니다-

이 화지측 위해 바으신 중에도 육교측 보내 

주신 송사기 교수^ ,  행쓰워I 전도사si, 중극어 

운 각  부서 ^  대하 증극어성경방께 

7조사:f •니며 아•%터 ^지 가  나 2■기까지 수교해 

주삿 모든 분득끼I 박수측 보내 드업니다.
축진年에서는 화지에 삭■% 허환어터분의 -? 

-% 모집하:D 습니다( 시. 강증, 기도문. 수 

H, 기행문 둥 ). 어터분으ᅧ 았은 상여측 기대 

안니다.
그니：D 축1영:부에서는 허지 안드는 이에 동억 

H  분목 H u  있습니다. 도0之. 교정, ^

재 기자 등 • • • •

이 민ᅵ지가 중극선교응 하려교 하는 았은 교 

중국Ain !  사정자득에게 종은 각상이가 

처자 바양니다. 여러분으ᅵ 계속적0J 편상각 사 

양, 기호욱 무착드업니다. .................... (人다)

- 70 -


